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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In relation to Qi and Humor, the paper makes a new suggestion of the Mechanism of Qi 

and Humor. The paper’s objective is to establish a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Mechanism of 

Qi and Humor with an aim of providing useful insights on understanding the symptoms of illness 

displayed by Taeumin..

Methods : A number of materials from Lee Je Ma’s Dongyisusebowon, 

Dongyisusebowon·sasangchobonkwon, and texts within Dongmuyoogo that deal in Qi and Humor 

will be reviewed.

Results : Along with the Mechanism of Water and Food, the Mechanism of Qi and Humor is a 

comprehensive concept that sustains life activities. In more detail, the Mechanism of Qi and 

Humor can be considered as a mechanism that takes a more active role in controlling the 

elements that composes the body.

Conclusions : Through a basic research on the Mechanism of Qi and Humor, the paper pondered the 

possibility of Taeumin’s symptoms of illness. Based on this result, future theoretical studies on 

the Mechanism of Qi and Humor should lead to the research of Taeumin’s symptoms of i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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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술은 少陰人, 少陽人 병증의 기술에 비하여 혁

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한 太陰人은 전체 四象人 중 수적으로 최대의 비율

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요구가 존재한

다. 이와 같은 이유로 太陰人 병증론의 病理를 이해

하고 임상적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太陰人 병증과 

病理 機轉에 대한 이제마의 서술은 간략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쉽지 않은 것도 주지의 사실

이다. 이와 같은 太陰人 病證 연구의 난점을 극복하

기 위해서는 太陰人 병증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의 제시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太陰人 병증 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마

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마가 四象醫學을 구성

한 원리에 근거하여야 한다. 太陰人 病證 자체가 이

제마의 의학적 관점에 의하여 구성된 결과물이기 때

문에, 결국 그것을 연구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

련하는 작업이란 이제마의 의학적 관점을 재구성하

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제마는 「四端論」을 통해 “肺以呼, 肝以吸, 肝

肺者, 呼吸氣液之門戶也. 脾以納, 腎以出, 腎脾者, 出

納水穀之府庫也.”1)라고 하여 ‘氣液’과 ‘水穀’이 운영

되는 機轉을 중심으로 한 이론 체계가 존재함을 밝

혀 인체관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肝肺와 관련된 ‘氣液’의 체계가 太陰人, 太陽人의 생

리와 病理를 설명하는 데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학계에서도 太陰人 병증을 좀 더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四端論」

에 제시된 ‘氣液’ 개념을 통해 太陰人 병증을 이해

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려는 시도가 이루

어지고 있다. 그런데 ‘氣液’ 병기를 설정하는 문제도 

또한 단순하지 않다. 무엇보다 『東醫壽世保元』의 

서술 중 ‘氣液’의 개념과 ‘氣液’이 운용되는 체계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지 않으며, 더구나 氣液 개념을 

활용한 병증 분석의 사례도 크게 부족하다. 

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p.731-732.

학계의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로 ‘氣液’ 개념을 직

접적으로 病理 해석 도구로 활용하여 병증을 해석하

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지금까지 ‘氣液之

氣病證’, ‘氣液 代謝’와 같은 개념2)들이 제시되었는

데, 그 개념들에는 ‘氣液’을 통해 병증을 해석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 송일병의 연구들3)4)5)6)이 

있는데, 그는 ‘氣液之氣病證’과 ‘水穀之氣病證’이라는 

양 방면의 병리를 확정하고 각각을 太陰人‧太陽人 

병증과 少陰人‧少陽人 병증의 속성으로 개괄함으로

써 氣液 개념을 바탕으로 太陰人 병증의 분류에 주

력한 선구적인 연구자이다. 이준희 등의 연구7)에서

는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문제의식 및 방법론을 가

지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

한 송일병의 ‘氣液之氣病證’에 대한 문제를 계승하

여 이를 통해 太陰人의 병증을 논하고자, 「臟腑

2) ‘氣液之氣’, ‘氣液之氣病證’, ‘氣液 代謝’와 같은 용어들은 

송일병에 의하여 학계에 제시된 것으로 보이며, ‘氣液 代

謝’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한 연구로는 이준희의 연구가 

있다.

3) 송일병. 알기쉬운 사상의학. 서울. 하나미디어. 1993.

4) 송일병. 四象人病證藥理의 成立過程과 그 運營精神에 대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1996. 8(1).

5) 송일병. 四象人의 體質病證藥理에 관한 考察. 사상의학회

지. 1998. 10(2).

   “水穀之氣와 氣液之氣로 병증을 설명하는데 脾腎의 大小로 

결정되는 少陰人과 少陽人은 水穀之氣 장애로 병증이 발

생하며 肝肺의 大小로 결정되는 太陰人과 太陽人은 氣液

之氣 장애로 병증이 발생한다. 이러한 四象人 病證藥理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氣液之氣病證의 인식은 사상의학의 結晶이라고도 할 수 

있다.”

6) 송일병. 『동의수세보원』에 나타난 이제마의 치료의학정

신.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 13(2).

7) 이준희, 이의주, 고병희.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 

근거한 氣液代謝와 太陰人 病理病證 考察. 사상체질의학

회지. 2012. 24(4). p.5.

  “呼散과 吸聚의 氣液 대사의 의미는 「臟腑論」에 기반하여 

설정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太陰人, 太陽人의 病理와 

病證이 설명되어져야 한다.”

  “呼散과 吸聚 개념의 구체화된 이론의 제시는 『東醫壽世保

元』상의 기술이 매우 簡易하여 그 전모를 파악하고, 구

체적으로 太陰太陽人 病證을 해석하여 나가는 데는 큰 한

계가 있다. 이에 太陰太陽人 病理와 病證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臟腑論」에 기반한 생리구

도, 즉 呼散과 吸聚 氣液대사에 대한 구체적 의미 제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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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에 나타난 ‘氣液’ 개념에 대해 논하고 이를 太

陰人 表裏 병증론에 적용하는 방법론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채워지

지 못한 부분이 있다. 첫째, 현재 ‘氣液’의 개념이나 

‘氣液’을 비롯한 관련 개념들을 포괄한 계통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 결과는 많지 않으며, 주로 病證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논구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는 상

황이다. 둘째, 이제마의 관점을 재구성해야 하는 이 

작업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이제마의 문헌에 나타난 

‘氣液’ 관련 언급에 대한 검토로부터 연구가 시작되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론의 연구는 부족

한 상황이다. 병증 전반에 대한 연구가 궁극적인 목

표인 것은 불변의 사실이나, 현재는 이를 위한 기초 

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氣液’이 운용되는 체계에 대

한 기초적인 이론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太陰人 병증을 이해

하는 데에 유용한 관점을 제공해줄 수 있는 ‘氣液이 

운영되는 機轉’에 대한 이론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을 것이며, 이것이 太陰人 병증 분석

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타진해보고자 한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새로이 ‘氣液 機轉’이

라는 용어를 제안8)하고, 이것의 개념에 대하여 다루

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로 이제마의 문헌에서 나타난 ‘氣液’

과 관련된 서술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관

련 서술은 이제마의 『東醫壽世保元』9)을 비롯하여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10)11), 『東武遺稿

』12)13) 등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들을 주요 대상 

8) 이에 대해서는 本論의 서두에서 논할 것이다.

9)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10) 이제마 원저. 박성식 역해.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파

주. 집문당. 2005.

11) 이제마가 사상의학을 창안하는 과정에서 東醫壽世保元보

다 먼저 저술한 책으로 사상의학에 대한 이제마의 초기 

구상을 엿볼 수 있다.

12) 이제마 저. 량병무, 차광석 역. 東武遺稿. 서울. 해동의학

사. 1999. 

13) 이기복. 동무 이제마(1837-1900)의 의학 사상과 실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p.65.

   “이 판본은 이제마가 남긴 원고를 후에 제자들이 편찬한 

문헌으로 삼아 고찰할 것이다. 『東醫壽世保元』에

서는 水穀-氣液 機轉이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난 「臟腑論」의 내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대

체로 이제마의 문헌의 특성은 전체 분량이 많지 않

으며 서술도 짧고 단정적인 편이다. 한편으로는 서

술이 짧은 만큼 글을 구성할 때 매 문자마다 풍부한 

함의를 갖도록 심사숙고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므로 문헌에 나타난 字句의 의미를 심도있게 분석하

여 含意를 추출하고, 이를 전체적 맥락으로 연역해

내는 방법이 필요하다.

Ⅱ. 本  論

1. ‘氣液 機轉’ 개념 설정의 필요성

‘氣液’은 일개의 개념이지만, 향후 고찰할 이제마

의 서술을 살펴보면 ‘氣液’은 단순히 일개 개념의 

단위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결부된 다수의 

개념들과 함께 생명 활동의 얼개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체를 구성하는 일개 질적 요소의 수

준을 넘어, 생명 활동을 구현시키는 하나의 機轉을 

대표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단적으로 ‘氣液’에 대한 서술이 『東醫壽世保元』

에서 原論的 지위를 차지하는 「四端論」에서 제시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이와 같은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독창적인 인간관을 제시하고 이를 의학적 영

역에 적용한 이제마의 사상적 특징에 비추어 본다

면, ‘氣液’을 단순히 병리 기술의 객체로 인식하기에 

앞서, 그의 인간관을 제시하는 단계에서부터 ‘몸’을 

구성하는 기초적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제마의 ‘氣液’은 각종 유관 개념들과의 연계를 

통해 하나의 계통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

관한 용어들로는 주체와 작용에 해당하는 ‘肺肝’, 

‘呼吸’, 그리고 공간을 말하는 ‘三焦’, 유사 용어인 

‘氣道’가 있으며, ‘肺肝’의 작용을 설명하는 ‘外御’, 

‘四散之議像’과 ‘呼吸’의 이치를 설명하는 ‘應對’, ‘致

것으로서 手寫本으로 전해오다가 1966년 7월 북한 보건

성 동의간부양성소 사상반 명의로 謄寫版으로 간행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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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 등의 용어들이 파생된다. 이처럼 일련의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계통 전체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고찰

해야만 이제마가 ‘氣液’을 제시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일개 ‘氣液’ 개념보다도 그것

이 대표하고 있는 계통 전반을 대상으로 삼아 고찰

하는 것이 이제마가 제시한 ‘氣液’과 관련된 이론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일련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생명 활동

의 계통을 전체적으로 지칭할 수 있는 적합한 술어

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에 ‘機轉(mechanism)’이라는 

술어가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機轉’은 어떠한 현

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인과적 과정의 실체를 지칭하

는 용어로, 氣液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일련의 생명 

활동 과정을 칭하는 데에 적합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氣液’과 관련된 계통을 

‘氣液 機轉’으로 지칭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氣液 

機轉’의 반면에 존재하는 ‘水穀’도 하나의 ‘機轉’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 ‘水穀 機轉’으로 칭할 것이며, 

상보적으로 작용하는 두 체계를 ‘水穀-氣液 機轉’으

로 칭하고자 한다.

‘水穀-氣液 機轉’을 제안함에 있어서 기존의 ‘代

謝(metabolism)’라는 용어를 택하지 않은 이유가 있

다. 대체로 ‘代謝(metabolism)14)’는 인체에 존재하

는 물질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작용을 지칭한다. 

실제로 水穀 代謝나 氣液 代謝로 지칭된 연구 결과

들은 水穀과 氣液을 ‘물질’과 ‘에너지’와 같은 물리

적 차원에서 개념을 정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학계에서는 ‘氣液之氣病證’이라는 용

어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용어는 氣液과 관련

된 병리 경향성을 지칭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어, 氣

液에 관련된 계통의 목적을 밝히고 생리적인 방면의 

機轉을 인식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

이에 비해 ‘水穀-氣液 機轉’의 개념은 인간의 생

14) 네이버 지식백과. “대사[代謝, metabolism, Stoffwechse

l]”(세화 편집부. 화학대사전. 파주. 세화. 2001. [cited at 

2017 Jan 2] Available from: URL: http://terms.naver.

com/entry.nhn?docId=2281460&cid=42419&categoryId

=42419)

   “代謝[代謝, metabolism, Stoffwechsel] 생체 내에서 이루

어지는 물질의 분해 및 합성에 관한 화학 변화를 일괄해

서 代謝라고 한다.”

명 활동의 兩大 목표를 구성하는 차원15)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정신적, 물리적 층차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차원을 포괄하게 된다. 의학적으로는 생

리적 機轉을 구성하며 나아가 병증의 機轉을 이해하

는 기초를 제공하게 된다.

인간의 性命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의학적 논의를 

이끌어낸 이제마의 관점에 근접해야 그의 병증관 역

시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보다 근원적인 층차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

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水穀-氣液 機轉’이라는 개

념을 통해 ‘水穀’과 ‘氣液’의 代謝에 대한 개념을 정

립하고자 한다.

2. 水穀-氣液 機轉 개념의 형성

『東醫壽世保元』에는 ‘氣液’에 대한 간결하고 부

연된 개념 정의나 설명이 적어, 이 개념이 어떠한 

문제의식과 필요성을 가지고 도입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제마가 설정한 ‘氣液’ 개념을 파

악하기 위하여 고찰의 범주를 넓혀 신축본 『東醫壽

世保元』의 이전 시기 저술들에 산재된 단서들을 찾

아볼 필요가 있는데, 『東醫壽世保元』의 모체에 해

당하는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16), 『東武遺

稿』에서 이러한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다. 

1) 草本卷에 나타난 水穀-氣液 機轉 개념

『草本卷』「原人‧第五統」에 이제마가 구상한 水

穀-氣液 시스템에 대한 초발적 관념이 나타난다. 肺

脾肝腎의 해부학적인 형태를 통해 추상하여 각 臟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이끌어내는 작업으로부

터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肺脾肝腎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水穀-

氣液 시스템에 대한 구상의 기초가 되었는데, 자연

히 이것에 기반한 水穀-氣液 시스템 역시 기존 의

학의 생리, 病理관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각이 나타

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15) 水穀-氣液 機轉이 각각 추구하는 목표를 ‘內修’, ‘外御’와 

같이 제시하여, 해당 機轉이 인간의 삶의 영역 전체에서 

추구하는 목적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된다.

16) 이하 『草本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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臟 체형 임무 목표

脾-腎 有質而無葉 掌內修之柄 全其專一之殼子

肝-肺 有葉而無質 持外御之勢 派其四散之議像

Table 1. Abstraction from the Shape of Four visceras in 『Chobongwon(草本卷)』(『草本

卷』의 四臟 體形에 따른 抽象)

(1) 水穀-氣液 機轉의 주체인 肺脾肝腎에 대한 설

명

○ 脾腎之體形, 有質而無葉, 掌內修之柄
者, 宜乎全其專一之殼子也. 肝肺之體形, 有
葉而無質, 持外御之勢者, 宜乎派其四散之議
像也.17)

『草本卷』「原人‧第五統」
 

이 문장은 “脾腎之體形, 有質而無葉, 掌內修之柄

者, 宜乎全其專一之殼子也.”와 “肝肺之體形, 有葉而

無質, 持外御之勢者, 宜乎派其四散之議像也.”의 두 

절의 對로 이루어져 있다. 對句 형식으로 되어 있는 

두 절을 비교해보면 첫째, 體形을 비교하였고, 둘째, 

體形으로부터 추상되는 각 쌍의 임무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셋째, 그 임무의 구체적인 목표를 기

술하고 있다.

우선 “脾腎之體形”, “肝肺之體形”과 같이 해부학

적인 형태를 바탕으로 추상하여 臟에 부여된 기능을 

유추했다. 肺脾肝腎의 體形을 주로 質의 形狀을 나

타내는 臟과 葉의 形狀을 나타내는 臟으로 구분하였

다. 質로 이루어진 脾腎과 葉으로 이루어진 肝肺을 

각각 유비적으로 짝지우고, 각각의 쌍이 동류의 작

용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각 쌍이 

수행하는 두 가지 계열의 작용을 대비적으로 서술하

였다. 이와 같은 臟에 대한 추상법은 기존 의학 전

통에서는 명확히 언급된 바 없는 방식이다.18) 

脾腎의 體形은 ‘有質而無葉’으로 추상하였다. ‘有

17) 이제마 원저. 박성식 역해.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파

주. 집문당. 2005. p.140.

18) 臟에 대한 추상은 기존 의학 전통에서도 ‘藏象’이라는 용

어가 존재함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연역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방법론보다는 내용의 차이에 주목

하였다.

質’은 脾腎의 덩어리진 형태를 표현한 것인데, 내실 

있게 채워져 있는 형상을 통해 그 작용도 질적인 차

원에서 충만 시키는 역할을 비유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肝肺의 體形을 ‘有葉而無質’으로 추상하였

다. ‘有葉’은 나무의 잎의 모습을 취하여 추상한 것

이다. 나무의 잎은 때로 났다가 지기도 하면서 나무

의 상태를 외부로 드러내며, 생리적으로는 외부로 

수액이나 공기를 뻗어내고 받아들인다. 이러한 형상

에 따라 ‘有葉’은 외부로 드러내고 교류하는 역할을 

비유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19)

그리고 脾腎과 肝肺의 각 쌍이 맡고 있는 임무20)

를 “掌內修之柄者”와 “持外御之勢者”로 표현하였는

데, 각각이 수행하는 소임을 ‘內修’와 ‘外御’로 內外

로 대비하고 있다. 

“掌內修之柄者”의 ‘內修’는 내면의 구조를 닦고 

정리하여 잘 갖추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柄21)’은 

‘자루’로부터 연역되어 ‘권력’을 의미하는데, 특히 인

사권을 쥐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掌內修之柄

者”는 脾腎이 내면의 구조를 닦고 정리하여 잘 갖추

도록 조직하는 권한을 맡고 있음을 의미한다. ‘內修’

에는 본래 물건을 갈고 닦아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

는 求道의 의미가 남아 있는데, 내부 구조의 완비에 

그치지 않고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는 의미가 포함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9) 이제마 원저. 박성식 역해.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파

주. 집문당. 2005. p.141.

  “여기서 葉(肝과 肺)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

보내어 외부의 기운을 관장하려는 의도를 찾아볼 수 있고, 

質(脾와 腎)은 속에 있는 무엇을 관장하는 중심 역하라을 

하는 것이므로 안으로 모아서 보호하려고 하는 껍데기와 

같다는 의미이다.”

20) ‘掌’과 ‘持’는 모두 ‘임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者’는 모종의 역할을 맡은 사람임을 표현한다.

21) 이가원, 안병주 감수. 敎學 大漢韓辭典. 서울. 교학사. 

1998. p.1527. “③ 권세 병(權力).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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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持外御之勢者”의 ‘外御22)’는 외면의 모습을 자

신의 방식대로 제어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

勢23)’는 ‘기세’, ‘세력’을 말하는데 ‘外御’가 ‘기세’와 

같은 흐름의 양상으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持外御之勢者”는 肝肺가 외부의 사물을 자신의 방

식대로 제어하는 세력을 유지하는 임무를 받고 있음

을 의미한다. ‘外御’는 본래 소나 말 등을 부리거나 

길들이는 의미가 있는데, 외부의 통제에 그치지 않

고 더욱 정교하고 정련된 행위를 추구하여 탁월함을 

지향하는 의미가 있다.

이어서 臟에 주어진 임무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

명하고 있는데, “全其專一之殼子”와 “派其四散之議

像”으로 표현하여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서술하였

다. ‘專一之殼子’와 ‘四散之議像’을 비교해보면 ‘一’과 

‘四’가 대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專一’은 오로지 

하나만 존재하는 동일한 機轉을 말하며, ‘四散’은 이

제마의 일반적인 논법에 따르자면 四象으로 분파되

는 機轉을 말한다. 

脾腎은 體形이 “全其專一之殼子”에 마땅하다고 

했다. ‘殼子’는 ‘몸’, ‘신체’24)25)를 의미하는데, ‘軀

殼’과 유사하다. ‘殼子’와 ‘軀殼’이라는 단어는 모두 

‘精神’의 반대쌍으로 사용되므로 그 의미가 정신적

인 작용을 제외한 ‘질적인 몸’에 한정된다. ‘질적인 

몸’은 ‘專一’의 의미와 결합되어, 체질을 막론하고 

누구나 공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신체 구조의 바탕을 

22) ‘御’는 짐승을 부리는 것을 의미한다. 짐승을 뜻대로 부리

듯 事物을 의지대로 통제,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이가원, 

안병주 감수. 敎學 大漢韓辭典. 서울. 교학사. 1998. 

p.1075. “① 어거할 어(馭車馬). ㉠ 말이나 수레를 몰다. 

… ③ 다스릴 어(治也). 통치하다.”

23) 이가원, 안병주 감수. 敎學 大漢韓辭典. 서울. 교학사. 

1998. p.418. “① 세력 세(勢力). ㉠ 남을 제어(制御)하는 

힘. 권력(勸力). 권세(權勢). 권위(權威).”

24) 이가원, 안병주 감수. 敎學 大漢韓辭典. 서울. 교학사. 

1998. p.1677. “【殼子】(각자) 몸. 신체. 정신(精神)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25) 박성식은 “殼子는 ‘껍데기’, ‘케이스’를 뜻하고,”라고 하였

고 ‘껍데기’로 번역하였다. 실제로 그러한 뜻이 ‘몸’의 뜻

으로 연역된 것이지만, ‘殼’은 『草本卷』 내에서도 수차

례 ‘軀殼’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용례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몸’ 또는 ‘신체’의 뜻으로 한정할 수 있으리라 생

각된다. (이제마 원저. 박성식 역해. 東醫壽世保元 四象草

本卷. 파주. 집문당. 2005. p.140.)

말한다. 예를 들면 사람의 몸이 일반적으로 오장육

부와 두수요족 등의 동일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는 

이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宜乎全其專一之殼子”는 

누구나 동일한 몸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요소들을 온

전히 구비하여 完整性을 유지하는 작용을 수행하기

에 脾腎이 마땅하다고 본 것이다. 

肝肺는 體形이 “派其四散之議像”에 마땅하다고 

했는데, ‘네 가지로 분산되는 各自의 마땅한 氣像을 

분파시키는 역할에 적합하다’는 의미이다. ‘議像’의 

‘議26)’는 ‘옳은 것을 가리고자 논의하는 것’이며 그 

논의의 결과 ‘알맞은’ 것을 찾아내는 뜻이 있고, 

‘像27)’은 ‘모양’이므로 ‘議像’은 ‘외부로 드러나는 알

맞은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외부로 드러나는 알맞

은 모습’은 ‘四散’의 의미와 결합되어 四象으로 분산

되어 외부로 구현되는 알맞은 모습을 말한다. 예를 

들면 사람의 얼굴의 이목구비의 구성은 동일하지만 

개별적인 변이에 따라 서로 다른 ‘相’이 나타나게 

되는 것과 같다. 실제로 이제마는 「四象人辨證論」

에서 四象人에서 외부로 표현되는 모습을 각각 설명

하면서 ‘體形氣像’, 즉 ‘像’으로 표현하였다.28)29) 그

러므로 “派其四散之議像”은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알맞은 모습을 분파시켜 드러나게 하는 작용을 수행

하기에 肝肺가 마땅하다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은 ‘專一之殼子’와 ‘四散之議像’의 대비는 

『東醫壽世保元』「四端論」에서 “人禀臟理, 有四不

同”30)과 “太少陰陽之臟局短長, 四不同中, 有一大同, 

天理之變化也, 聖人與衆人, 一同也.”31), “太少陰陽之

26) 이가원, 안병주. 大漢韓辭典. 서울. 교학사. 1998. 

p.3085. “② 모의할 의(謀議). 의논하다.”, “⑭ 알맞을 의

(宜也). 적합하다.”

27) 이가원, 안병주. 大漢韓辭典. 서울. 교학사. 1998. p.256. 

“① 모양 상(形象). 물건의 형상(形狀).”

28)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728. “太陽人體形氣像, 腦顀之起勢, 

盛壯, 而腰圍之立勢, 孤弱. 少陽人體形氣像, 胸襟之包勢, 

盛壯, 而膀胱之坐勢, 孤弱. 太陰人體形氣像, 腰圍之立勢, 

盛壯, 而腦顀之起勢, 孤弱. 少陰人體形氣像, 膀胱之坐勢, 

盛壯, 而胸襟之包勢, 孤弱.”(四象人辨證論)

29) 다만, 議像은 ‘알맞은 모습’으로서 이와 같은 氣像이 시의

적절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30)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637.

3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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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穀-氣液 공간 편차 운동양상 방향성

穀道 腸胃 溫冷 交濟 上下

氣道 三焦 虛實 均適 表裏

Table 2. Spaces of ‘Water-Food mechanism’ & ‘Qi-Humor mechanism’ and movement of 

‘Water-Food & Qi-Humor’(水穀-氣液 機轉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水穀-氣液의 운동)

短長變化, 一同之中, 有四偏, 聖人所以希天也.”32)라

고 한 것과 의미가 유사하다. 臟局의 短長의 변이는 

‘有四’이지만, 그것이 변화하는 원리는 天理로써 ‘有

一’하여 ‘大同’하다고 하였는데, 臟局의 短長에 의하

여 넷으로 치우쳐 四象人이 분파되는 한편으로는 臟

이 변화하는 이치는 한 가지로 동일하다고 한 것이

다.33) 즉, ‘有一’은 빠질 수 없는 요소들을 갖춘 기

본적인 구조로서 天理와 같이 무심하고 이성적인 성

격을 갖는다. ‘有四’는 四象으로 분파되는 臟局의 編

次로서 “聖人所以希天也.”라고 한 것과 같이 인간적

인 속성을 나타낸다.

(2) 穀道, 氣道에 대한 설명

○ 穀道通於腸胃, 溫冷交濟於上下. 氣道
通於三焦, 虛實均適於表裏.34)

『草本卷』「原人‧第五統」

이 문장 역시 對句를 이루는 두 절로 되어 있는

데, “穀道通於腸胃, 溫冷交濟於上下.”와 “氣道通於三

焦, 虛實均適於表裏.”가 상대되어 穀道와 氣道를 대

비하고 있다. 여기에서 穀道의 ‘穀’은 水穀이며 氣道

의 ‘氣’는 氣液의 초기 개념에 해당한다. 水穀-氣液

이 몸으로 들어가서 유통되는 공간의 개념을 ‘道’라

서울. 集文堂. 2006. p.638.

32)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638.

33) 한동석은 ‘有一’을 생명력의 근원이 동일한 점을 말한 것

으로 보고 “四象人의 臟腑에 長短이 있는바 人間의 生命

力인 ‘一’點으로 돌아간다는 면에서 볼 때에는 臟局의 長

短과는 별도로 그 목적이 동일한 것이다.”라고 하였다.(한

동석 저. 東醫壽世保元註釋. 서울. 誠理會出版社. 1967. 

p.63.)

34) 이제마 원저. 박성식 역해.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파

주. 집문당. 2005. p.142.

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腸胃와 三焦로 水穀-氣液을 

대별하는 신체의 공간적 구조에 대한 인식이 여기에

서 출발한다.

穀道는 腸胃로 통해있는데, 上下의 溫氣와 冷氣

가 서로 구제한다. 腸胃는 穀道가 실제로 몸에서 유

통되는 공간이며 ‘溫氣’와 ‘冷氣’는 水穀에 의하여 

발생한 水穀之氣의 양상이다. ‘交濟’는 두 氣가 사귀

어 구제한다는 뜻으로, 서로의 성질을 보완하고자 

상호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하부의 冷氣

가 편중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상부의 溫氣가 내려와 冷氣의 편중을 구제해야 

하는데, 이런 작용을 ‘交濟’라고 하였으니 ‘水火旣濟’

의 의미와 상통한다. 종적인 腸胃의 구조에 의해 水

穀之氣의 溫冷이 발생하므로 上下로의 운동 양상이 

나타난다. 

즉, 이는 水穀 機轉을 개괄한 문장으로 볼 수 있

다. 水穀 機轉은 공간적으로 腸胃를 중심으로 이루

어지며, 水穀이 腸胃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水穀之氣의 溫冷에 의하여 上下의 陰陽 升降의 운동

이 발생한다. ‘交濟’에는 기존 의학 전통의 水火升降 

개념이 나타나 있는데, 그 원인을 水穀之氣에서 자

연스럽게 형성된 溫冷의 氣의 운동으로 보고 있다.

氣道는 三焦로 통해있는데, 表裏의 虛實이 고루 

알맞도록 한다. 여기에서의 三焦는 氣道와 연관지은 

것을 볼 때 단순한 인체의 공간 분할 개념으로 사용

된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元氣와 水液이 流通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적용한 것이다. 『難經』35)과 

『素問』36)에서 출발한 기존 의학 전통의 三焦의 

35) 滑壽 원저. 윤창열 편역. 難經本義.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293. “三焦所行之兪爲原者, 何也. 然, 臍下腎間動

氣者, 人之生命也, 十二經之根本也, 故名曰原. 三焦者, 原

氣之別使也, 主通行三氣, 經歷於五藏六府. 原者, 三焦之尊

號也, 故所止輒爲原. 五臟六府之有病者, 皆取其原也.”(六十

六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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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이제마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虛實’은 氣

液의 유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氣液 분포의 편차를 

말하며, ‘均適’은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말한다. 예

를 들어 氣液이 裏에서 實하며 表에서 虛한 양상이 

나타날 경우, 氣液을 表로 보내는 것이 表裏 虛實을 

均適하게 하는 것이다. 三焦라는 비어있는 공간37)인

데, 氣液은 表裏의 공간에서 虛實이 교대하므로 表

裏 사이에서 內外의 방향으로 운동 양상이 나타난

다.

즉, 이는 氣液 機轉을 개괄한 문장으로 볼 수 있

다. 氣液 機轉은 공간적으로 三焦를 중심으로 이루

어지며, 氣(氣液)가 三焦로 呼吸됨으로써 氣(氣液)의 

虛實이 表裏 사이에서 조절되며 氣의 유통이 일어난

다. 

(3) 水穀 機轉과 氣液 機轉을 각각 수행하는 脾

腎-肝肺의 出納-散充

 

○ 脾以納, 腎以出, 脾腎者, 出納水穀道
之府庫也. 肝以充, 肺以散, 肝肺者, 散充氣
道之門戶也.38)

『草本卷』「原人‧第五統」

이 문장 역시 對句를 이루는 두 절로 되어 있는

데, “脾以納, 腎以出, 脾腎者, 出納水穀道之府庫也.”

와 “肝以充, 肺以散, 肝肺者, 散充氣道之門戶也.”가 

대비되어 脾腎과 肝肺의 작용을 대비하였다. 앞서 

脾腎-肝肺의 體形으로부터 추론한 두 쌍의 臟의 임

무와 목표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出納-散

充39)으로 요약하고, 이것이 穀道와 氣道, 즉 水穀-

36)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意學硏究院出

版部. 1985. “三焦者, 決瀆之官, 水道出焉.”(靈蘭秘典論)

37) 허준 지음, 진주표 주석. 新對譯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

화사. 2007. p.441. “三焦指腔子而言.”(三焦腑‧三焦形象)

38) 이제마 원저. 박성식 역해.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파

주. 집문당. 2005. p.143.

39) 여기에서는 肝肺의 작용에 대해 ‘散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후에 「四端論」에서는 呼吸이라고 하였다. 『草

本卷』의 같은 부분에서 “肺腎之運轉, 一引而一縮, 任呼吸

之貴者, 宜乎經其終始之貫串也. 脾肝之運轉, 一收而一放, 

操唱和之機者, 宜乎緯其緊歇之範圍也.”라고 하여 呼吸 작

용은 肺腎이 運轉되는 관계로 설명하였는데, 최종적으로 

氣液을 주재하는 작용임을 명시하여 水穀-氣液 機

轉을 종합적으로 개괄하였다. 

‘門戶40)’는 외부와의 교류를 위한 통로나 수단으

로, 앞에서 “虛實均適於表裏”의 ‘表裏’와 의미가 통

한다. ‘출입문’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자연히 ‘開

闔’ 및 ‘開閉’의 의미로 연역될 수 있을 것이다. 

‘府庫41)’는 양곡을 쌓아두는 곳집을 의미하므로 

자연히 水穀을 일시적으로 비축하는 공간을 비유한 

것이며, ‘出納’은 水穀이 곳간으로 드나듦을 의미한

다. 드나드는 것이 곧 ‘出納’이다.

이 문장은 『草本卷』의 水穀-氣液 機轉에 대한 

정리이다. 水穀道에서는 脾腎이 出納의 작용을 수행

하며, 氣道에서는 肝肺가 散充의 작용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水穀道는 水穀 機轉으로, 氣道는 氣液 機轉

으로 연결된다. 즉, 水穀 機轉은 脾腎의 出納 작용

에 의해 구현되며, 氣液 機轉은 肝肺의 散充 작용에 

의해 구현된다. 

肺脾肝腎의 體形에 따른 추론 내용과 연관지어보

면, 脾腎이 담당하는 水穀道의 出納은 “全其專一之

殼子”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水穀 機轉은 내면을 닦는 것으로, 

내적으로 몸을 구성하는 구조의 完整性을 제고하는 

의의를 갖는다. 肝肺가 담당하는 氣道의 散充은 “派

其四散之議像”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양상

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氣液 機轉은 외부를 제어

하는 것으로, 외면으로 서로 다른 氣像을 분화시켜 

표출하는 의의를 갖는다.

2) 『東武遺稿』에 나타난 呼吸-出納 개념

『東武遺稿』는 이제마가 남긴 원고들을 추려 묶

‘肝肺의 散充’과 ‘肺腎의 呼吸’을 ‘肝肺의 呼吸’으로 정리

하게 되기까지 이제마의 내적인 숙고 과정이 있었을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呼吸은 上焦와 下焦의 관

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肺는 呼吸을 직접 수행하는 臟

으로 가장 중요한데, 下焦에서 肺의 짝을 이루는 臟에 대

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0) 이가원, 안병주 감수. 敎學 大漢韓辭典. 서울. 교학사. 

1998. p.3471. “【門戶】(문호) ①  문짝. ② 드나드는 

문. 출입구. ③ 인신하여, 사물의 관건(關鍵)의 비유.”

41) 이가원, 안병주 감수. 敎學 大漢韓辭典. 서울. 교학사. 

1998. p.1004. “【府庫】(부고) 관부(官府)의 창고. 문서

나 재물을 넣어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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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에 그 원고들의 형성 시기를 정확히 추정

하기 어려우며, 『東武遺稿』 내의 원고들도 집필된 

연대적 순서를 알기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水穀-氣液 機轉과 관련된 문장들을 형성 과정에 따

라 인과적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문장들

에 나타나는 관련 개념들의 의미를 분석하는 방식으

로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 「四象要目註解」에 나타난 呼吸出納의 개념

肺主呼, 呼則必有應對之理, 以其直升之哀
力, 能達事務之欺也.

脾主納, 納則必有盈虛之理, 以其橫升之怒
力, 能合交遇之侮也.

肝主吸, 吸則必有致來之理, 以其放降之喜
力, 能立黨與之助也.

腎主出, 出則必有渴盡之理, 以其陷降之樂
力, 能定居處之保也.42)

「四象要目註解」

『東武遺稿』「四象要目註解」는 『東醫壽世保

元』「性命論」과 「四端論」의 일부 문장에 대해 

이제마가 스스로 註解한 것인데, 上記한 문장은 

「性命論」의 “肺達事務, 脾合交遇, 肝立黨與, 腎定

居處”에 대한 註解에 해당한다. 「性命論」에서 설

정한 人事의 요소들이 肺脾肝腎 각각에 의하여 수행

된다고 언급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설명 과정

에서 呼吸, 出納의 개념을 활용하였다.

『東醫壽世保元』 전체의 구도를 살펴보면 「性

命論」에서 시작된 문제의식이 「臟腑論」을 통해 

병증론 전체로 이어지고 있다. 上記 내용은 氣液 機

轉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사

용된 呼吸出納의 개념이 水穀-氣液 機轉의 呼吸出

納의 개념과 일치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性命論」 문장에 註解된 肺肝, 脾腎의 呼吸, 出納

에 대한 설명을 분석하여 水穀-氣液 機轉에 나타나

는 呼, 吸, 出, 納 각각의 개별적 의미를 이해할 단

42) 이제마 저. 량병무, 차광석 역. 東武遺稿. 서울. 해동의학

사. 1999. p.103.

서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肝肺가 수행하는 呼吸의 작용은 氣液 機轉을 주

관하는데, 『草本卷』의 水穀-氣液 機轉에 대한 설

명에 따르면 呼吸은 議像을 분파시켜 외면에 나타나

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肺가 呼하는 작용에 의하여 ‘應對’의 이치가 있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應對’는 외부에서의 부름에 답

하는 것이니, 외부로부터 닥쳐온 질문에 응하여 자

신의 생각을 통해 답을 구성하여 대답하는 과정과 

같다. 매 순간의 외부의 부름에 성실하게 應對함으

로써 事務에서의 발생하는 속임을 꿰뚫어보게 되는 

것이다.

肺가 呼하는 작용을 氣液 機轉 안에서 파악해보

면, 氣液이 외부의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는 일정한 

목적성을 가지게 되어 일련의 흐름을 보이며 외부로 

소통되는 과정에 해당한다. 

肝이 吸하는 작용에 의하여 ‘致來’의 이치가 있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致來’는 내부의 필요에 따라 외

부의 것을 끌어들여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인데, 어떠

한 하나의 주장43)을 옹호하여 주위에 존재하는 다

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과 같다. 이는 외면적으

로는 자신이 옹호하고 지지하는 바를 확고하게 나타

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통해 여기에 동참하는 黨

與의 助力을 얻게 되는 것이다.

肝이 吸하는 작용을 氣液 機轉 안에서 파악해보

면, 氣液이 내부의 필요에 따라 모여들어 하나의 구

심점을 형성하고 내부로 채워지는 과정에 해당한다.

脾腎이 수행하는 出納의 작용은 水穀 機轉에 속

하는데, 『草本卷』의 水穀-氣液 機轉에 대한 설명

에 따르면 出納은 몸을 구성하는 구조의 完整性을 

제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脾가 納하는 작용에 의하여 ‘盈虛’하는 이치가 있

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盈虛’는 비어있는 것을 채우

는 것44)이다. 비어있는 것을 채운다는 것은 구조적

43) ‘應對’에 관해 ‘問答’ 과정으로 설명했는데, 여기에서 말한 

‘주장’도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또

한 주장에 대한 ‘옹호’는 상대방에게는 하나의 ‘질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찬성과 반대의 의

견을 이끌어 應對를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44) 盈虛는 ‘차고 기욺’과 ‘빈 것을 채움’으로 모두 해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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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낡고 소모되거나 결손되어 質的으로 갖추어지

지 못한 부분을 새롭고 좋은 것으로 채우는 작용을 

말한다.

腎이 出하는 작용에 의하여 ‘渴盡’의 이치가 있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渴’은 ‘竭’과 통하여 ‘마르고 다

한다’는 뜻이 되어 ‘모두 없어짐’을 의미한다. 모두 

없어진다는 것은 구조를 이루고 있는 요소 중에서 

효용이 다하여 낡은 것은 완전히 비워내어 새 것으

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出納은 水穀 機轉에서 일어나는 작용인데, 水穀

을 원활히 유통시킴으로써 水穀之氣를 생산하고 水

穀之氣의 升降 운동을 통해 몸에 필요한 구조적 요

소45)들을 충족시키는 질적인 기반에 해당한다.

(2) 기타 篇에 나오는 開闔-出納 개념

肺以開, 肝以闔, 肺肝者, 開闔之門戶也.
脾以納, 腎以出, 脾腎者, 出納之府庫

也.46)

『東武遺稿』「總論」

『東武遺稿』「總論」에서는 臟腑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기초적인 四象 藥物論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臟腑에 대한 설명에서 脾腎과 肺肝의 

구별을 바탕으로 한 설명이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水穀과 氣液이라는 開闔-出納 작용의 

대상은 생략하고 肺肝를 ‘開闔’을 수행하는 것으로, 

脾腎을 ‘出納’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

기에서 ‘開闔’이라고 표현한 것은 ‘門戶’라고 한 비

유적 대상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문을 

크게 열면[開] 외부로 소통하는 것이 되며, 문을 좁

혀 닫으면[闔] 내부를 지키는 것이 된다. 

‘開闔’이라는 표현은 인체의 물리적인 영역에서의 

하지만, 병렬 구조로 해석한 應對, 致來, 渴盡과 달리 술

목 구조로 해석하였다. 盈虛는 渴盡에 상대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納에 의미와 통하는데, 병렬 구조보다는 술목 구

조로 해석하는 경우에 이에 더 부합하기 때문이다.

45) 기존 의학 전통에서는 營衛, 津液, 精血 등이 여기에 해

당한다.

46) 이제마 저. 량병무, 차광석 역. 東武遺稿. 서울. 해동의학

사. 1999. p.164.

氣液 機轉에 국한된, ‘呼吸’이나 ‘散充’에 비해 소극

적인 표현이다. ‘呼吸’과 ‘散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는 주도적으로 氣液을 ‘外御’하는 양상이 강조되는 

데에 비해, ‘開闔’은 ‘門戶’를 중심으로 표현되어 氣

液이라는 대상을 강조하는 의미가 강하다.

앞서 ‘吸’의 의미를 ‘致來’에 해당함을 설명했는데 

‘오게 만드는 것’의 의미가 강조된 ‘吸’의 의미에 비

해, ‘闔’은 문을 닫아 지키는 것이니 ‘옹호하는 행위’

만을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開闔’은 性命 차원에서 

논해지는 氣液 機轉의 전체를 설명하기보다는 인체

의 물질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氣液 代謝에 국한된 

의미로 해석된다.47)

肺之病, 闔氣多而開氣少, 故其藥宜通而不
宜塞也. 牛黃, 熊膽, 麝香, 麻黃, 杏仁, 山
藥, 桔梗, 黃芩, 皂角之類, 通力有餘, 故肺
病之吉藥也. 蕎麥, 葡萄, 木瓜, 黃芪, 甘草
之類, 塞力有餘, 故肺病之凶藥也.

肝之病, 開氣多而闔氣少, 故蕎麥, 葡萄, 
黃芪, 甘草, 五加皮, 獼猴桃之類, 塞力有餘, 
故肝病之吉藥也. 牛黃, 麝香之類, 通力有
餘, 故肝病之凶藥也.

脾之病, 降氣多而升氣少, 故官桂附子當歸
川芎木香陳皮蔘朮鹿茸紫河車之類, 升力有
餘, 故脾病之吉藥也. 石膏, 黃連, 澤瀉, 山
茱萸之類, 降力有餘, 故脾病之凶藥也.

腎之病, 升氣多而降氣少, 故地黃黃栢山茱
萸枸杞子之類, 降力有餘, 故腎病之吉藥也.

官桂附子蔘茸之類, 升力有餘, 故腎病之凶
藥也.48)

『東武遺稿』「總論」

상기 내용은 앞의 「總論」을 이어 각 臟이 발병

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언급하고 그에 부합하는 약물

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肺와 肝의 병은 闔氣와 

閉氣의 多少로 설명하며, 通力과 塞力의 약성을 통

47) 拙稿에서는 ‘氣液 機轉’을 ‘氣液 代謝’의 의미와 구분하여 

사용하였음을 밝혔다.

48) 이제마 저. 량병무, 차광석 역. 東武遺稿. 서울. 해동의학

사. 1999. pp.16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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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草本卷』
『東武遺稿』

「總論」

『東武遺稿』

「總論」

『東武遺稿』

(無題)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脾腎

(水穀)
出納 出納 升降

出納

(化水穀/汰糟粕)
出納

肝肺

(氣液)
散充 開闔 開闔

開閉

(通神氣/守血液)
呼吸

Table 3. Action of spleen‧kidney-liver‧lung in Lee Je-ma’s writings.(이제마 著述에 나타난 脾腎-

肝肺의 작용)

해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脾와 腎의 병은 降氣와 升

氣의 多少로 설명하며, 역시 升力과 降力을 통해 약

성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현실적인 병증과 용약의 문제를 논하

고 있으므로 물질적 氣液 代謝에 가까워 ‘開闔’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것은 脾腎의 病理 機轉을 升降의 구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東醫壽世保元』

의 少陰人과 少陽人 병증론에서는 脾腎局 陰陽氣의 

升降을 통해 病理 機轉을 설명49)하고 있는데, 이러

한 升降 개념이 水穀 機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

례로 주목할 만하다.

‘升降’은 水穀의 出納 과정에서 생성된 水穀之氣

가 上下로 운동하여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草本卷』에서 “穀道通於腸胃, 溫冷交濟

於上下”라고 말한 것과 같다. ‘升降’은 水穀의 出納 

이면에서 일어나는 운동 양상이다.

脾化水穀, 而腎汰糟粕, 脾腎者, 出納之府
庫也.

肺通神氣, 肝守血液, 肺肝者, 開閉之門戶
也.50)

『東武遺稿』 (無題)51)

(無題)는 『東武遺稿』에서 제목이 달려 있지 않

은 편으로, 상기 내용과 함께 氣味 厚薄에 따른 약

49) 少陰人에 대해 “益氣而升陽”, “溫胃而降陰”, 少陽人에 대

해 “淸裏熱而降表陰” 등을 치료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50) 이제마 저. 량병무, 차광석 역. 東武遺稿. 서울. 해동의학

사. 1999. p.211.

51) 이 글에는 표제가 붙지 않아 있어 ‘(無題)’로 표기하였다.

성론이 언급되어 있는데, 상기 내용의 四臟의 속성

을 바탕으로 약성론을 간략히 후술하고 있다.

上記 내용에서는 각 臟의 기능을 ‘脾化水穀’, ‘腎

汰糟粕’, ‘肺通神氣’, ‘肝守血液’과 같이 구체적인 의

학 용어를 통해 표현이 나타난다. 呼吸-出納이 현실

적인 水穀-氣液 代謝에 적용되었을 때 나타나는 양

상을 기술한 것으로 의학적 실용성을 추구한 설명이

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肝肺의 작용을 ‘開閉’로 언

급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한 ‘開闔’의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다.

‘通神氣’는 呼 작용이 실제 氣液 代謝에 적용된 

구체적인 표현이다. ‘應對’의 이치와 같이 외부의 요

구에 대응하여 氣液이 神을 따라 소통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神은 이제마의 배속에 

따르면 肺의 氣液에 해당하는데 현실적인 氣液 代謝 

과정에 적용하여 설명한 것이다. 

‘守血液’은 吸 작용이 실제 氣液 代謝에 적용된 

구체적인 표현이다. ‘致來’의 이치와 같이 내부의 血

液을 옹호하여 더욱 내부로 응집되도록 하고자 하는 

과정이다. 여기에서의 血은 이제마의 배속에 따르면 

肝의 氣液에 해당하는데, 현실적인 氣液 代謝 과정

에 적용하여 설명한 것이다.

‘化水穀’은 納 작용이 실제 水穀 代謝에 적용된 

구체적인 표현이다. 水穀을 수납하여 水穀之氣를 생

성하는 과정을 총괄하여 설명한 것이다.

‘汰糟粕’은 出 작용이 실제 水穀 代謝에 적용된 

구체적인 표현이다. ‘糟粕’은 水穀이 腸胃를 통과하

며 氣를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마치면서 만들어지

는 것으로, 水穀 代謝 과정의 산물이다. ‘汰’는 물을 

일어 쓸 것과 못 쓸 것을 가려내는 것이니, 효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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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 糟粕을 걸러 내보내는 작용을 말하여 ‘出’을 

의미한다.

3. 『東醫壽世保元』의 水穀-氣液 機轉 개

념

『東醫壽世保元』「臟腑論」은 「性命論」, 「四

端論」, 「擴充論」의 原人篇52)으로부터 四象人의 

病證에 대한 논설로 이어지는 부분에 위치하여, 이

제마의 인간관과 의학관을 연결하는 이론적 고리 역

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臟腑論」에서 서술하고 

있는 인체관에는 인간관과 의학관의 양면적인 성격

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또, 水穀 機轉과 氣液 機轉

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으로서, 水穀 

機轉과 氣液 機轉을 인체에 구현하는 모델을 제시하

였다는 점에서 水穀-氣液 機轉을 이해하는 데에 중

요한 부분이다.

「臟腑論」의 내용은 크게 水穀 機轉과 氣液 機

轉으로 개괄된다. 「臟腑論」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은 四焦에 의한 인체의 공

간적 구조의 분할을 제안한 부분이며, 둘째 부분은 

水穀 機轉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水穀이 腸胃에서 代

謝되어 水穀之氣로 분화하는 機轉과 과정을 논하였

다. 셋째 부분은 氣液 機轉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水

穀之氣로부터 耳目鼻口, 肺脾肝腎에 의해 津膏油液

과 神氣血精이 만들어져 前後 四海의 氣液을 형성하

는 과정과 胃脘‧胃‧小腸‧大腸, 頭手腰足이 前後 四海

의 氣液을 활용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기술하였다. 

넷째 부분은 心에 대한 論說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들 중 개론적 성격의 첫 부분과 총괄적 성격의 넷

째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내용이 水穀-氣液 機

轉에 대한 서술이다.

「臟腑論」의 첫 부분인 인체의 공간적 구조의 

분할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53)을 살펴보면, 이제마가 

52) 原人篇이라는 용어로 「性命論」에서부터 「臟腑論」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생래적 특징을 연구한 篇章을 통칭하고

자 한다. ‘原人’은 흔히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草本

卷』의 첫 篇의 篇名으로 등장하는데, 「性命論」 ~ 「臟

腑論」 부분과 유사한 내용을 서술한 부분이다. 이제마는 

‘사람을 究明한다’는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

이며, 이를 따라 선택하게 되었다.

인간을 논하는 기본적인 구도인 四象이라는 기틀이 

그대로 적용54)하여, 身形을 四焦로 분할하고 四腑

(腸胃), 四臟에 전후면을 배속하여 인체를 관찰하는 

일종의 좌표계를 설명하였다.

後面에 肺脾肝腎의 부위를, 前面에 胃脘‧胃‧小腸‧
膀胱의 부위를 각각의 순서에 따라 종적으로 배속하

였다. 그리고 肺:胃脘, 脾:胃, 肝:小腸, 腎:膀胱의 前

後面의 부위를 포함한 영역을 上焦, 中上焦, 中下焦, 

下焦의 횡적 구조로 편성하였다. 여기에서 설정된 

부위들은 모두 軀殼, 즉 몸 겉껍질에 해당하는 부위

들이다. 臟腑를 軀殼의 각 부위에 연계함으로써, 내

부의 臟腑의 활동 양상이 軀殼의 부위에 반영되도록 

하였다.55) 

그러한 취지로 「臟腑論」에서는 ‘海’ 개념을 도

입하여 각 부위에 前後 四海가 위치하도록 하였다. 

前四海는 舌下, 膻間兩乳, 臍, 前陰毛際之內이고 後

四海는 頭腦, 背膂, 腰脊, 膀胱인데, 각 臟腑의 부위

와 유사하다. 前後 四海는 氣液의 성쇠가 반영되는 

곳으로, 臟腑의 활동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하여 「臟腑論」에서는 水穀이 소통되는 腸

胃와 氣液이 소통되는 三焦 및 四海를 대비시켜 인

체에 대한 인식을 구조화 하였는데, 『草本卷』으로

부터 이어진 이론적 기틀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체 구조 설정을 통해 구체화된 

水穀-氣液 機轉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臟腑論」의 水穀 機轉

(1) 水穀의 이동

53)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645. “肺部位, 在顀下背上, 胃脘部

位, 在頷下胸上, 故背上胸上以上, 謂之上焦. 脾部位, 在膂, 

胃部位, 在膈, 故膂膈之間, 謂之中上焦. 肝部位, 在腰, 小

腸部位, 在臍, 故腰臍之間, 謂之中下焦. 腎部位, 在腰脊下, 

大腸部位, 在臍腹下, 故脊下臍下以下, 謂之下焦.”

54) 김종원, 고병희, 송일병. 四象醫學의 臟腑論에 대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1990. 2(1). p.93. “四象臟腑論의 구성도 

이러한 陰陽論的 四象에 따른 四元構造를 중심으로 하여 

그 構成原理도 上下陰陽 偏差에 基礎하고 있다.”

55) 이경애, 박성식, 이원철. 三焦와 東醫壽世保元 四焦의 比

較考察. 대한한방내과학회지. 1995. 16(1). p.21. “따라서 

四焦의 부위는 內部臟器에 대한 부위적 분할에 있어서 그 

해부학적인 위치보다는 기능적인 氣의 발현부위를 중심으

로 서술되었다고 볼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 太陰人 氣液 機轉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

69

○ 水穀, 自胃脘而入于胃, 自胃而入于小
腸, 自小膓而入于大腸, 自大腸而出于肛門
者, …… 56)

「臟腑論」

水穀 機轉은 水穀의 정의와 水穀之氣의 발생 과

정으로 이원적으로 서술된다. 즉, 水穀과 水穀之氣

가 구분되어 서술되고 있어, 水穀 자체의 代謝 과정

과 水穀之氣의 발생 과정을 명확히 분리하여 인식해

야 한다.

水穀은 胃脘으로부터 胃, 小腸, 大腸을 거쳐 肛門

으로 배출되는 과정을 거치는 물질로 정의된다. 그

러므로 水穀 機轉에서 水穀은 그 자체가 흡수되어 

水穀之氣가 되는 것이 아니며, 다만 腸胃를 순차적

으로 통과하여 肛門을 통해 외부로 배출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2) 水穀之氣의 발생과 그 機轉

○ …… 水穀之都數, 停畜於胃而薰蒸爲
熱氣, 消導於小腸而平淡爲凉氣. 熱氣之輕淸
者, 上升於胃脘而爲溫氣, 凉氣之質重者, 下
降於大腸而爲寒氣.

○ 胃脘, 通於口鼻, 故水穀之氣上升也. 
大腸, 通於肛門, 故水穀之氣下降也. 胃之
體, 廣大而包容, 故水穀之氣停畜也. 小腸之
體, 狹窄而屈曲, 故水穀之氣消導也.57)

「臟腑論」

水穀之氣가 발생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데, 

腸胃로 들어온 水穀 전체[水穀之都數]가 腸胃를 지

나면서 溫熱凉寒의 水穀之氣가 발생하는 과정을 설

명하였다. 水穀之氣의 발생은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1차 과정은 水穀으로부터 직접 水穀之氣가 발생하

는 과정이고 2차 과정은 발생된 水穀之氣가 上下로 

56)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645.

57)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645.

이동하여 변화하는 과정이다.

1차 과정은 水穀之都數가 胃에서 머물러 쌓여 水

穀이 엉기면서 薰蒸되어 熱氣가 발생하게 되며, 小

腸에서 消導되며 엉겼던 것이 풀려나가면서58) 凉氣

가 되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비록 水穀 자체

는 胃脘을 통과하며 大腸을 통하여 배출되지만 胃脘

과 大腸에서는 자체적으로 水穀之氣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水穀으로부터 직접 水穀之氣를 생성하는 것

은 胃와 小腸 뿐이다.

2차 과정에서는 胃의 熱氣 중의 輕淸한 것이 胃

脘으로 상승하여 溫氣가 되고 小腸의 凉氣 중에서 

質이 있고 重한 것이 大腸으로 하강하여 寒氣가 된

다. 胃脘과 大腸에서는 1차 과정에서 발생한 水穀之

氣를 분리하여 변화시킴으로써 2차적으로 水穀之氣

를 생성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과정을 짚어보면, 胃脘과 大腸에서 水

穀之氣가 上升하거나 下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胃

와 小腸에서 먼저 停畜 및 消導의 과정을 거쳐야 하

며, 특히 小腸에서의 消導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胃

에서의 停畜 과정이 선행된다. 이처럼 水穀 代謝의 

과정에서 胃에서의 소화 과정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인식하였다.

이어서 腸胃의 四府의 위치와 형상에 근거하여 

추상하여 각각이 수행하는 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胃脘은 口鼻로 통하여 水穀之氣를 上升시킬 수 있으

며, 大腸은 肛門으로 통하므로 水穀之氣를 下降시킬 

수 있고, 胃는 넓고 커서 포용하므로 水穀之氣가 停

畜되며, 小腸은 좁고 굴곡져서 水穀之氣가 消導된다

고 하였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水穀之氣의 발생 과정은 바

로 앞에서도 설명했듯 胃, 小腸에서 이루어진다. 胃

와 小腸의 사이에서 水穀이 유통되는 통로 크기의 

차이를 ‘廣大’와 ‘狹窄’으로 대비하였는데, 이 과정에

서 水穀이 유통되는 속도가 달라 停畜과 消導의 차

이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胃에 크게 포용된 水穀

58) 檀國大學校 附設 東洋學硏究所 編纂. 漢韓大辭典(4). 서

울. 檀國大學校出版部. 2003. p.1110.

   ‘平淡’은 자연스럽게 풀려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평범함. 복잡한 사정이 없이 단조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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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좁고 굴곡진 小腸으로 이동하는 동안 胃에서 계

류하여 엉기게 되며, 胃에서 엉겼던 水穀이 小腸에

서 풀려나가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즉, 구조적 요인으로 胃에서는 水穀이 엉겨 薰蒸

되었다가, 小腸에서는 엉겼던 것이 풀려나가는 과정

에서 水穀으로부터 水穀之氣가 발생하는 것이다.

발생한 水穀之氣는 胃脘으로 上升되는 힘에 의하

여 胃의 熱氣 중의 가벼운 것이 胃脘으로 상승하여 

溫氣가 되고, 大腸으로 下降되는 힘에 의하여 小腸

의 凉氣 중 무거운 것이 大腸으로 하강하여 寒氣가 

된다.

이와 같이 水穀之氣는 본래 질적인 차원으로부터 

氣의 차원으로 변화하면서 溫熱凉寒의 寒熱 성질을 

띠게 된다. 이면에서의 水穀 機轉은 升降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水穀 機轉에서의 升降 운동을 발

생시키는 원동력은 水穀之氣가 寒熱 성질로 나타난

다는 데에 있다.

2) 「臟腑論」의 氣液 機轉

‘氣液’은 「臟腑論」에서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으

나, 이제마의 여타 저술 및 「四端論」에서 ‘氣液’과 

‘水穀’을 對待의 개념으로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臟腑論」에 나타난 ‘津膏油液’, ‘膩膜血精’ 등의 

津液 및 精氣 관련 개념들이 ‘氣液’ 개념에 포괄되

는 것으로 보인다.

「臟腑論」의 氣液 개념은 氣와 液이 상호 전환

되는 관계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을 살

펴보면 氣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존재와 液의 양상으

로 나타나는 존재들이 혼재되어 있다. 氣의 양상으

로 나타나는 것으로는 溫熱凉寒의 水穀之氣, 津膏油

液 四海의 淸氣, 神氣血精 등이 있으며, 液의 양상

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는 津膏油液, 膩膜血精 四海의 

淸汁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나타나는 氣와 液은 상

호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며 서로를 이루는 관계를 

나타낸다.

「臟腑論」의 내용은, 腸胃에서 水穀이 代謝되고 

水穀之氣가 발생하는 과정, 그리고 氣液이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津膏油液과 膩膜血精이 생성되어 四焦

의 前後 四海에 갈무리되는 과정, 다시 인체의 형체

들을 補益‧滋養하여 재구성하는 과정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중 水穀之氣가 형성되는 과정까지는 앞

서 설명한 水穀 機轉에 해당하며, 그 이후에 나타나

는 과정은 氣液 機轉에 해당한다.

○ 水穀溫氣, 自胃脘而化津, 入于舌下, 
爲津海, 津海者, 津之所舍也. 津海之淸氣, 
出于耳而爲神, 入于頭腦而爲膩海, 膩海者, 
神之所舍也. 膩海之膩汁淸者, 內歸于肺, 濁
滓, 外歸于皮毛, 故胃脘與舌‧耳‧頭腦‧皮毛, 
皆肺之黨也.59) (나머지 水穀熱氣, 凉氣, 寒
氣로부터 변화하는 내용도 형식이 같다.)

「臟腑論」

이 문장에서는 氣液 機轉의 내용을 개괄하여 서

술하고 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氣液 機轉의 구체

적인 과정은 다시 肺脾肝腎에 의하여 津膏油液을 생

성하는 機轉과 耳目鼻口에 의하여 膩膜血精을 생성

하는 機轉으로 양분된다. 원문 중에서 “水穀溫氣, 

自胃脘而化津, 入于舌下, 爲津海, 津海者, 津之所舍

也.”는 肺脾肝腎에 의한 작용이며, “津海之淸氣, 出

于耳而爲神, 入于頭腦而爲膩海, 膩海者, 神之所舍

也.”는 耳目鼻口에 의한 작용이다.

○ 是故, 耳必遠聽, 目必大視, 鼻必廣嗅, 
口必深味, 耳目鼻口之用, 深遠廣大, 則精神
氣血, 生也, 淺近狹小, 則精神氣血, 耗也. 

肺必善學, 脾必善問, 肝必善思, 腎必善
辨, 肺脾肝腎之用, 正直中和, 則津液膏油, 
充也, 偏倚過不及, 則津液膏油, 爍也.60)

「臟腑論」

上記 문장에서 精神氣血을 생성하는 주체가 耳目

鼻口이며, 津液膏油를 생성하는 주체가 肺脾肝腎임

을 다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氣液의 생성 과정에

서 주체인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이 深遠廣大하게 聽

59)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p.645-646.

60)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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視嗅味하고 正直中和하게 學問思辨하게 되면, 氣液

의 생성이 극대화되며, 잘 이루지지 못하면 氣液이 

손상된다.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이 수행하는 이러한 氣液 機

轉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여 氣液이 손상되는 機轉으

로 이행하면 病理적 변화가 발현된다. 자세한 病理

적 변화의 機轉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의할 것이며, 

여기에서는 「臟腑論」에 나타난 두 가지 계열의 氣

液 機轉의 양상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肺脾肝腎에 의한 氣液 機轉(津膏油液의 생성)

○ 肺以鍊達事務之哀力, 吸得膩海之淸汁, 
入于肺, 以滋肺元, 而內以擁護津海, 鼓動其
氣, 凝聚其津. 

脾以鍊達交遇之怒力, 吸得膜海之淸汁, 入
于脾, 以滋脾元, 而內以擁護膏海, 鼓動其
氣, 凝聚其膏.

肝以鍊達黨與之喜力, 吸得血海之淸汁, 入
于肝, 以滋肝元, 而內以擁護油海, 鼓動其
氣, 凝聚其油.

腎以鍊達居處之樂力, 吸得精海之淸汁, 入
于腎, 以滋腎元, 而內以擁護液海, 鼓動其
氣, 凝聚其液.61)

「臟腑論」

肺脾肝腎에 의하여 나타나는62) 氣液 機轉에 대하

여 서술하였는데 크게 두 가지 작용이 나타나 있다. 

하나는 肺脾肝腎이 膩膜血精의 後四海로부터 淸汁을 

吸得함으로써 스스로의 元氣를 滋養하는 작용이며, 

하나는 溫熱凉寒의 水穀之氣로부터 津膏油液의 前四

6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646.

62) 앞서 肝肺가 氣液 機轉의 주체가 된다고 한 설명과 여기

에서 肺脾肝腎이 氣液 機轉을 수행한다고 한 것이 상충되

는 것으로 이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앞의 肝肺의 작용

은 氣液 機轉의 주체로서 근원적인 차원의 작용을 말하며, 

여기에서의 肺脾肝腎의 작용은 그러한 원동력에 힘입어 

三焦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차원의 작용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2) 水穀-氣液 機轉의 상호 관계’에서 詳述하였

다.

海를 형성하는 과정을 주관하는 작용이다.

肺脾肝腎이 이와 같은 작용을 수행하는 원동력에 

대해 “肺以鍊達事務之哀力”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事務’는 肺가 惡惡之心을 발현시킴으로써 수행하는 

활동으로, 肺脾肝腎과 관련된 일련의 작용이 惡惡之

心의 발현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惡惡之心은 

四象人이 人事를 하면서 발현되는 감정인데, 외부에 

존재하는 惡으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극히 사사롭지 않다’고 표현하였다.63) 肺脾

肝腎의 작용은 이러한 감정에 의하여 나타나는 작용

이므로 그 작용의 결과에서도 이러한 감정의 성격이 

나타나리라 예상할 수 있다.

① 津膏油液의 생성

먼저, 肺脾肝腎 작용의 핵심인 津膏油液 前四海

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과정은 「臟腑

論」에서 氣液 機轉을 개괄하는 문장에서 “水穀溫

氣, 自胃脘而化津, 入于舌下, 爲津海”와 같이 서술되

는데, 溫熱凉寒의 水穀之氣로부터 津膏油液이 만들

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水穀之氣를 津膏

油液으로 ‘化’하게 하는 주체나 원동력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고 순차적인 변화 과정을 위주로 서술하

고 있다.

肺脾肝腎의 작용 機轉을 설명한 上記 문장에서는 

이 과정을 “內以擁護津海, 鼓動其氣, 凝聚其津.”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其氣’는 水穀 機轉

에 의해 생성된 水穀之氣를 말하며, ‘其津’은 水穀之

氣로부터 생성된 津膏油液을 말한다. 즉, 肺脾肝腎

은 津膏油液이 모여드는 海를 擁護함을 통해 水穀之

氣를 鼓動시켜 津膏油液으로 凝聚되도록 한다.

‘擁護’의 작용은 津膏油液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작용이다. 肺脾肝腎이 水穀之氣에 직

접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津膏油液이 최종적으로 갈

무리되는 前四海를 擁護함으로써 津膏油液을 생성한

다는 의미인데,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이다.

63)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635. “肺脾肝腎之情, 同室之人, 各

立於擅利, 故惡惡也. 惡惡之實, 極無私也, 極無私, 則亦極

公也.”(性命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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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擁’은 북돋는 것으로 나무를 심은 후에 흙을 북

돋워 자립하도록 하는 것이며, ‘護’는 보호하는 것이

다. 津膏油液의 모임인 前四海를 擁護하는 것은 水

穀之氣로 하여금 안정된 곳으로 모여들도록 유도한

다, 자연스럽게 주위의 동질적인 水穀之氣이 津膏油

液을 생성하여 각각의 海로 갈무리되도록 하는 작용

이 일어나는 것이다. 곧 ‘擁護’는 외부로부터 존재를 

지키고자 하는 작용으로, 肺脾肝腎의 惡惡之心의 성

격과 일치한다. 

肺脾肝腎이 津膏油液을 생성하는 ‘擁護’의 작용은 

呼吸으로 설명되는 氣液 機轉 중에서 ‘吸’의 과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擁護’는 앞의 『東武遺稿』

「四象要目註解」에서 ‘吸’ 작용의 의미로 설명한 

‘致來’의 이치와 상통한다. 앞에서 ‘致來’에 대해 어

떠한 주장을 옹호함으로써 그에 부합하는 자료들이 

자연히 수집되는 과정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는데, 위

와 같은 肺脾肝腎의 작용은 ‘致來’의 의미에 부합한

다. 그래서 水穀之氣가 津膏油液으로 化하도록 하는 

원동력은 근본적으로는 氣液 機轉의 吸 작용에 있다

고 볼 수 있다.

한편, “內以擁護”라고 하였는데 ‘擁護’ 작용의 방

향성이 ‘內’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肺脾肝腎이 擁

護하는 前四海는 腹部 前面에 위치하는데 이는 臟이 

위치하고 있는 後面에 비해 裏에 해당한다. 즉, ‘擁

護’에 의해 표현되는 氣液 機轉의 吸 작용의 방향성

이 裏를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後四海로부터 

‘吸得’하여 前四海를 ‘擁護’하는 일련의 吸 작용 과

정이 동일한 방향성을 나타냄도 알 수 있다.

② 肺脾肝腎 滋養

肺脾肝腎에 의해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氣液 機

轉 작용은 肺脾肝腎이 스스로의 元氣를 滋養하는 것

이다. 이 과정은 「臟腑論」에서 氣液 機轉을 개괄

하는 문장에서 “膩海之膩汁淸者, 內歸于肺”와 같이 

자연스럽게 肺脾肝腎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언급되었

는데, 上記 문장에서는 “吸得膩海之淸汁, 入于肺, 以

滋肺元”이라고 하여 ‘吸得’이라고 표현하였다.

‘吸得’은 肺脾肝腎의 주체적인 작용을 나타낸다. 

이 역시 자기 자신을 滋養함으로써 자기를 지키기 

위한 惡惡之心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또, ‘吸得’

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 작용이 역시 氣液 機轉의 呼

吸 작용 중 ‘吸’ 작용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인식

할 수 있다.

③ 意慮操志의 갈무리

○ 津海藏意, 膏海藏慮, 油海藏操, 液海
藏志.64)

「臟腑論」

意慮操志는 정신 작용으로, 『靈樞』「本神」의 

意志思慮智에 대한 언급과 유사한 성격을 보인다.65) 

이에 따르면 意慮操志는 외부의 사물에 대처하는 정

신 작용으로, 외부에 대처하는 이유는 외부의 사물

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기 때문이

다.66)

이러한 성격의 정신 작용이 津膏油液의 前四海에 

갈무리되는 이유는 그 성격이 津膏油液을 생성하는 

肺脾肝腎의 작용의 성격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津膏

油液의 海는 肺脾肝腎의 惡惡之心의 발현에 의하여 

擁護됨으로써 이루어지므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

신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성을 지니게 되는데, 이

와 유사한 성향의 정신작용이 갈무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意慮操志는 인체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裏 부

위에 해당하는 前四海에 갈무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耳目鼻口에 의한 氣液 機轉(神氣血精의 생성)

○ 耳以廣博天時之聽力, 提出津海之淸氣, 

64)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647.

65)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意學硏究院出

版部. 1985. p.68. “心有所憶, 謂之意. 意之所存, 謂之志. 

因志而存變, 謂之思. 因思而遠慕, 謂之慮. 因慮而處物, 謂

之智.”(本神)

66) 안진희 외 3인. 『靈樞‧本神』에 대한 小考. 대한한의학원

전학회지. 2015. 28(1). p.114. “‘神’이 실제 現實에서 여

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神’의 用인 ‘智’로

써 사물에 대처하게 되는 과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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充滿於上焦, 爲神, 而注之頭腦, 爲膩, 積累
爲膩海.

目以廣博世會之視力, 提出膏海之淸氣, 充
滿於中上焦, 爲氣, 而注之背膂, 爲膜, 積累
爲膜海.

鼻以廣博人倫之嗅力, 提出油海之淸氣, 充
滿於中下焦, 爲血, 而注之腰脊, 爲凝血, 積
累爲血海.

口以廣博地方之味力, 提出液海之淸氣, 充
滿於下焦, 爲精, 而注之膀胱, 爲凝精, 積累
爲精海.67)

「臟腑論」

耳目鼻口에 의하여 나타나는 氣液 機轉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耳目鼻口가 津膏油液의 前四海로부터 

淸氣를 提出함으로써 三焦에 充滿시켜 神氣血精을 

생성하는 작용과 神氣血精을 後四海로 흘려보냄으로

써 膩‧膜‧凝血‧凝精을 이루도록 하여 後四海를 형성하

는 작용이 나타나 있다.

耳目鼻口가 이와 같은 작용을 수행하는 원동력에 

대해 “耳以廣博天時之聽力”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데, ‘天時’는 耳의 好善之心을 통해 외부를 인식하는 

것으로, 氣液 機轉에서 耳目鼻口를 통해 수행되는 

일련의 작용이 好善之心의 발현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好善之心은 四象人이 天機를 察하면서 발

현되는 감정인데, 외부에 존재하는 善을 추구하여 

함께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극히 공변된 것’이라고 

표현하여 이 善의 속성이 공적인 성격의 것임을 언

급하였다.68) 耳目鼻口의 작용은 이러한 감정에 의하

여 나타나는 작용이므로 그 작용의 결과에서도 이러

한 감정의 성격이 나타나리라 예상할 수 있다.

① 神氣血精의 생성

먼저, 耳目鼻口 작용의 핵심인 神氣血精의 생성 

67)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646.

68)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635. “耳目鼻口之情, 行路之人, 大

同於協義, 故好善也. 好善之實, 極公也, 極公, 則亦極無私

也.”(性命論)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과정은 「臟腑論」에서 

氣液 機轉을 개괄하는 문장에서 “津海之淸氣, 出于

耳而爲神”과 같이 서술되는데, 津膏油液 前四海의 

淸氣로부터 神氣血精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津膏油液 前四海의 淸氣를 出하여 神氣

血精으로 만드는 주체나 원동력에 대해서는 서술하

지 않고 순차적인 변화 과정을 위주로 서술하고 있

다.

耳目鼻口의 작용 機轉을 설명한 上記 문장에서는 

이 과정을 “提出津海之淸氣, 充滿於上焦, 爲神”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津海之淸氣’는 津膏油液의 前

四海에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淸濁이 분리된 상태의 

淸氣인데, ‘提出’은 이를 이끌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다. 

‘提出’은 文案이나 의견 등을 높이 들어 올려 나

타내어 공공의 영역에 내어놓는 것을 말한다. 그래

서 ‘提出’ 행위의 이면에는 공공의 善을 추구하는 

耳目鼻口의 好善之心이라는 원동력이 내재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이 작용에 의해 津膏油液 前四海의 淸氣가 공적

인 영역인 三焦에 充滿됨으로써 神氣血精으로의 질

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이처럼 津膏油液의 淸氣로부

터 神氣血精이 생성되는 과정은 기존 의학 전통에서

의 精氣의 생성 과정에 상응한다.69)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味歸形, 形歸氣, 氣

歸精, 精歸化”와 같이 精氣의 생성 과정을 요약하였

으며, 또 “化生精”이라고도 하였다. ‘化’는 精 자체

가 氣化하여 精氣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데, “化生

精”은 이러한 精氣가 주체가 되어 다시 精의 생성 

과정을 주재하게 됨을 말한다.70) 즉, 精氣는 스스로

의 精微로운 성질을 발휘해 同氣相求하여 精을 생성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同氣相求의 원리는 神氣血精를 생성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耳目鼻口에서는 스스로가 생

69) 생성된 精氣가 臟을 滋養한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70) 백유상. 『素問‧陰陽應象大論』의 氣轉化 過程에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 22(1). p.7, 9. “精 

자체가 氣化하여 精氣로 바뀌는 것”, “이 精氣가 다시 자

신의 精을 만드는 과정을 주재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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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해 낸 膩膜血精에 깃드는 정신 작용인 神靈魂魄이 

발현되는데71), 이것의 精微로운 성질에 의하여 前四

海 중에서 유독 淸氣를 提出하여 神氣血精을 생성하

게 되는 것이다.72)

한편, 耳目鼻口가 神氣血精을 생성하는 ‘提出’의 

작용은 呼吸으로 설명되는 氣液 機轉 중에서 ‘呼’의 

과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提出’는 앞의 『東

武遺稿』「四象要目註解」에서 ‘呼’ 작용의 의미로 

설명한 ‘應對’의 이치와 상통한다. 앞에서 ‘應對’에 

대해 외부에서의 부름에 답하는 것으로서 질문에 응

하여 자신의 생각을 통해 답을 구성하여 대답하는 

과정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는데, 위와 같은 耳目鼻口

의 작용은 ‘應對’의 의미에 부합한다. 그래서 津膏油

液의 淸氣가 神氣血精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원동력

은 근본적으로는 氣液 機轉의 呼 작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膩膜血精 後四海의 형성

後四海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注之膀胱, 爲凝精, 

積累爲精海.”와 같이 표현했다. 耳目鼻口는 ‘提出’ 

작용을 통해 형성된 神氣血精을 다시 ‘注之’하여 後

四海로 보내어 凝結, 累積하여 海를 이루도록 한다.

‘注之’는 흘려보내는 것으로 提出하여 三焦에서 

형성된 神氣血精을 그대로 뻗어서 表 부위인 背部 

後面에 위치한 後四海로 보내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裏 부위인 腹部 全面에 위치한 前四海로부터 提出하

여 表部로 보내는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어, 氣液 

機轉의 呼 작용의 방향성이 裏에서 表로 향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凝結과 累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외

부의 작용이 가해지지 않고 흘러간 그대로 凝結하여 

累積된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肺脾肝腎의 강력한 擁

護 작용에 의해 구심점을 향해 집중적으로 모여들어 

형성되는 前四海와 대비된다. 본래 神氣血精은 耳目

71) 이제마 저. 량병무, 차광석 역. 東武遺稿. 서울. 해동의학

사. 1999. p.102. “耳屬神”, “目屬靈”, “鼻屬魂”, “口屬魄”

72) 氣液의 精化 과정과 관련하여 기존 의학에서는 이와 같은 

同氣相求의 원리 상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이제

마의 好善과 惡惡의 도덕 원리가 개입된 과정은 찾아 보

기 어렵다.

鼻口의 好善之心에 의하여 발생하여 善을 추구하는 

원리가 이미 내재되어 있으므로 인위적인 작용이나 

의지가 가해지지 않더라도 스스로 내재된 목표를 따

라 무심하게 합류하게 되는 것이다.

③ 神靈魂魄의 갈무리

○ 膩海藏神, 膜海藏靈, 血海藏魂, 精海
藏魄.73)

「臟腑論」

神靈魂魄은 정신 작용으로, 『靈樞』「本神」의 

精神魂魄에 대한 언급과 유사한 성격을 보인다.74) 

이에 따르면 神靈魂魄는 정신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

고 있는 작용75)으로, 앞서 설명한 意慮操志가 작용

되는 이면에서의 주체가 된다.

神靈魂魄과 같은 정신적 주체는 인체의 내부에서 

始原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외부에서 들어온 것으로 

인식해왔다. 본래 사람의 生은 天地로부터 온 것이

며 神도 天地로부터 사람에게 들어와 머물러 있는 

것76)으로, 神靈魂魄은 사유화된 정신이 아니라 공적

인 성질을 갖는다. 

이러한 성격의 정신 작용이 膩膜血精의 後四海에 

갈무리되는 이유는 그 성격이 神氣血精을 생성하는 

耳目鼻口의 작용의 성격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膩膜

血精의 海를 형성하는 神氣血精은 耳目鼻口의 好善

之心의 발현에 의하여 提出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므

로 외부의 공적인 善에 합류하려는 목적성을 지니게 

되는데, 이와 유사한 성향의 정신작용이 갈무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神靈魂魄은 인체 구조에서 상대적으

73)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647.

74)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意學硏究院出

版部. 1985. p.68. “故生之來謂之精, 兩精相搏謂之神. 隨

神往來者, 謂之魂. 並精而出入者, 謂之魄.”(本神)

75) 안진희 외 3인. 『靈樞‧本神』에 대한 小考. 대한한의학원

전학회지. 2015. 28(1). p.114. “정신의 깊은 곳에서 일어

나고 있는 ‘精神魂魄’의 작용과 …… ”

76) 洪元植 編纂. 精校黃帝內經靈樞. 서울. 東洋意學硏究院出

版部. 1985. p.68. “岐伯答曰, 天之在我者, 德也, 地之在我

者, 氣也, 德流氣薄而生者也.”(本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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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表 부위에 해당하는 後四海에 갈무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마의 다른 서술에서도 공적이며 외부를 지향

하는 神靈魂魄의 특성이 나타난다. 『東武遺稿』

「四象要目註解」에서 「性命論」의 “頭有識見, 肩

有威儀, 腰有材幹,臀有方略.”에 대해 주해한 내용에

서 “頭之膩海, 神之所舍也. 神之爲氣, 光明而鑑造化, 

自有識見, 則此句之論, 太陽人言, 而特擧少陰人言者, 

蓋少陰出太陽, 而奪其母神故也.”77)와 같이 언급하였

다. 識見, 威儀, 材幹, 方略 등은 四象人이 타고난 

체질적인 한계로 인해 잘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 大人의 마음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

이 가능한 원리에 대해서 본인이 약하게 태어난 神

靈魂魄의 정신을 그것을 강하게 타고난 다른 체질로

부터 빌려 취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위 문장은 少

陰人이 太陽人의 神을 취하여 識見을 발휘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체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설명하

였다.78) 즉, 神靈魂魄은 본래 외부에서 사람에게 들

어오는 것으로 공적인 작용을 수행한다는 인식이 나

타나 있다.

3) 「太陽人內觸小腸病論」에 나타난 水穀-氣液 

機轉의 병증 분석 적용

○ 問朱震亨論噎膈反胃, 曰血液俱耗, 胃
脘乾槁, 食物難入, 其說如何. 曰, 水穀, 納
於胃而脾衛之, 出於大腸而腎衛之, 脾腎者, 
出納水穀之府庫而迭爲補瀉者也. 氣液, 呼於
胃脘而肺衛之, 吸於小腸而肝衛之, 肺肝者, 
呼吸氣液之門戶而迭爲進退者也. 是故, 少陽
人, 大腸出水穀陰寒之氣, 不足, 則胃中納水
穀陽熱之氣, 必盛也. 太陽人, 小腸吸氣液陰
凉之氣, 不足, 則胃脘呼氣液陽溫之氣, 必盛
也. 胃脘陽溫之氣太盛, 則胃脘血液乾槁, 其
勢固然也, 然非但乾槁而然也, 上呼之氣太過

77) 이제마 저. 량병무, 차광석 역. 東武遺稿. 서울. 해동의학

사. p.107.

78) 이제마 저. 량병무, 차광석 역. 東武遺稿. 서울. 해동의학

사. p.108. “蓋太陰生少陽, 而假其子靈故也”, “蓋少陽出太

陰, 而憑其母魂故也”, “蓋太陽生少陰, 而恃其子魄故也”

而中吸之氣太不支, 故食物不吸入而還呼出
也.79)

「太陽人內觸小腸病論」

이 문장은 水穀-氣液 機轉을 통해 실제 太陽人의 

병증인 噎膈의 원인을 분석하는 문답이다. 그 과정

에서 氣液과 水穀이 代謝되는 과정을 매우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東醫壽世保元』 전체에서 

氣液과 水穀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실제 병증을 설

명한 유일한 사례이자 氣液-水穀 機轉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언급이다.

이제마는 이 부분에서 太陽人의 병증인 噎膈의 

機轉을 ‘上呼之氣太過’와 ‘中吸之氣太不支’로 언급함

으로써, 食物이 흡입되지 못하는 腸胃에서의 발병 

機轉을 氣液 機轉의 작용을 통해 설명했다. ‘食物’은 

곧 ‘水穀’으로, 水穀이 腸胃를 통과하는 과정, 즉 ‘水

穀 機轉’에도 氣液 機轉의 작용이 중요하게 관여하

고 있음을 나타낸다. 현실적인 병증에 대한 해석을 

통해 水穀-氣液 機轉이 ‘작용’ 차원에서 서로 혼융

하여 작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 水穀-氣液 機

轉을 현실에서 활용하는 데에 중요한 관점을 제공해

준다.

이 부분의 水穀-氣液 機轉에 대한 적용례에서 반

드시 인식해야할 점은 腸胃의 공간에 水穀-氣液 機

轉의 작용이 모두 나타난다고 설명한 것이다. 水穀-

氣液 機轉은 脾腎과 肝肺의 出納, 呼吸 작용에 의하

여 일어나 전신적인 영향력을 갖는 機轉이다. 腸胃

는 주로 공간적으로 水穀-氣液 機轉을 나누어 설명

한 「臟腑論」의 관점에 의하면 水穀 機轉가 주로 

지배하는 공간적 分局으로 볼 수 있지만, 水穀-氣液 

機轉 자체는 이보다 상위 층차의 개념으로서 水穀-

氣液 機轉의 공간적 구분을 넘어 작용이 일어나게 

됨을 이 부분의 서술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이

치에 대해 이제마가 실제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여기

에서의 이제마의 서술을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氣液의 呼吸이 腸胃에서도 작용하고 있음

79)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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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少陽人에서 나타나는 “大腸出水穀陰

寒之氣”, “胃中納水穀陽熱之氣”의 대비와 太陽人에

서 나타나는 “小腸吸氣液陰凉之氣”, “胃脘呼氣液陽

溫之氣”의 대비를 언급하였다. 이에 의하면 陰寒之

氣와 陽熱之氣는 주로 脾腎의 出納 작용, 즉 腸胃에

서의 水穀 機轉의 작용에 의해 발현되며, 陰凉之氣

와 陽溫之氣는 주로 肝肺의 呼吸 작용, 즉 腸胃에서

의 氣液 機轉의 작용에 의해 발현된다는 의미가 된

다. 腸胃에서의 氣液 機轉의 작용을 명확히 설명함

으로써 氣液 機轉의 ‘작용’은 ‘공간’적 分局의 구분

이라는 층차와 구별해야 함을 인식할 수 있다.

4. 水穀-氣液 機轉 개념의 개요 및 적용

1) 水穀-氣液 機轉 개념의 개요

(1) 생명 활동의 양대 계통

『草本卷』에 나타난 水穀-氣液 機轉의 초발적 

관념 속에 이미 이들이 추구하는 생명 활동의 목적

이 나타나 있다. ‘外御’, ‘內修’ 등으로 표현된 해당 

내용들은 인간의 생명 활동80)을 추동하는 내부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肝肺와 脾腎의 존재 목적에 대

한 이제마의 깊은 철학적 사유의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높은 차원에서 출발한 사유가 현실적 차

원에서 인체를 영위하는 水穀-氣液의 代謝 활동에

까지 연역되어, 생명 활동의 목적과 의의를 중심으

로 한 다양한 개념들이 일련의 계통을 구성하게 되

었다. 그 계통의 실질적인 운용 과정을 ‘水穀’과 ‘氣

液’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을 본 연구에서 水穀-氣液 

機轉으로 지칭하였다.

그러므로 水穀-氣液 機轉의 개념을 정초하기 위

해서는 인간의 생명 활동을 구성하는 두 계통을 관

통하는 각각의 목적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2) 水穀-氣液 機轉의 작용

水穀-氣液 機轉은 애초에 脾腎과 肝肺라는 주체

를 상정하여 성립되었는데, 『草本卷』에서는 四臟

의 體形에 각각이 구현하고자 하는 생명 활동 상의 

80) 여기서의 ‘생명 활동’은 이제마의 ‘性命’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목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들 四

臟이 그러한 목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활동이 水

穀-氣液 機轉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肝肺와 

脾腎이 수행하는 呼吸, 出納이 그것이다.

水穀 機轉과 氣液 機轉 각각은 하나의 機轉임에

도 불구하고 상대되는 두 가지 작용(呼와 吸, 出과 

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두 작용은 현실에서 

상보적으로 작용하면서 ‘內修’, ‘外御’와 같은 하나의 

생명 활동 상의 목표를 구현해낸다. 이제마는 이러

한 현실적 양상을 「太陽人內觸小腸病論」에서 “迭

爲補瀉者”, “迭爲進退者”81)와 같이 ‘갈마들다.[迭]’

라고 표현하였다.

呼吸 과정에서는 ‘應對’와 ‘致來’의 이치가 교대됨

으로써 議像을 형성하고 표출하는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出納 과정에서는 ‘盈虛’와 ‘渴盡’의 이치

가 교대됨으로써 몸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질적인 

요소를 비워내고 채워서 완정하게 갖추는 작용이 일

어나게 된다.

(3) 水穀-氣液 機轉의 공간

水穀-氣液 機轉은 생명 활동 전체를 관통하고 있

어 전신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각 機轉이 더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에 대한 구

분이 존재한다. 이미 살펴본 이제마의 언급에서도 

이러한 공간에 대한 분별적 인식이 나타난다.

水穀-氣液 機轉에 대한 『草本卷』의 언급에서 

‘穀道’, ‘氣道’라는 표현을 통해 두 機轉이 주로 발생

하는 공간을 대비적으로 설명하였다. 穀道는 腸胃로 

통하며 氣道는 三焦로 통한다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

다.

그리고 『東醫壽世保元』「臟腑論」에서 이와 같

은 『草本卷』의 공간에 대한 분별적 인식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臟腑論」의 서술은 水穀 機轉에 대한 

서술과 氣液 機轉에 대한 서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腸胃와 三焦의 공간을 대비적으로 설정하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水穀 機轉과 氣液 機轉을 각각 

상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81)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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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제마는 水穀 機轉은 주로 腸胃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나타나며, 氣液 機轉은 주로 三焦라는 공

간을 중심으로 나타난다고 인식한 것이다. 공간에 

대한 분별적 인식은 水穀-氣液 機轉을 실재하는 인

체의 영역에 직접적으로 대응시킨 것이므로, 인체에

서 실제로 나타나는 병증을 水穀-氣液 機轉을 통해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

水穀-氣液 機轉의 공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유

의할 점이 있다. 「太陽人內觸小腸病論」에서 水穀 

機轉이 주로 발생하는 공간인 腸胃에서도 氣液 機轉

의 작용인 呼와 吸이 일어난다고 설명한 바와 같이, 

공간적 구분은 水穀-氣液 機轉의 작용과는 절대적

으로 일치하지는 않는다. 공간적 구분은 水穀-氣液 

機轉이 가장 현실적인 차원으로 적용된 것이므로, 

해당 機轉의 작용이 주로 발생하는 ‘경향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으며, 작용의 차원과 일치할 수는 

없다.

2) 水穀-氣液 機轉 개념의 실제 적용

(1) 水穀-氣液 機轉의 의학적 적용

① 의학적 적용의 개요

주로 『東醫壽世保元』 이전의 문헌에서 水穀 機

轉과 氣液 機轉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들에 나타난 의학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水穀 機轉의 出納 작용은 水穀을 원활히 유통시

킴으로써 水穀之氣를 발생시킨다. 또, 각 요소들의 

균형적인 충족을 추구하는데, 水穀之氣의 升降 운동

을 통해 각종 水穀之氣의 편차를 해소하여 몸의 구

조를 구성하는 질적 요소82)들을 충족시키면서 질적

인 提高를 추구한다.

공간적으로는 腸胃를 중심으로 주된 작용이 나타

나며, 水穀이 腸胃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水穀之氣의 溫冷에 의하여 上下의 陰陽 升降의 운동

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하부의 冷氣가 편중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부의 溫氣가 내려와 冷

82) 기존 의학 전통에서는 營衛, 津液, 精血 등이 여기에 해

당한다.

氣이 편중을 구제해야 하는데, 이런 작용을 ‘交濟’라

고 하였으니 ‘水火旣濟’의 의미와 상통한다. 水穀之

氣의 溫冷이 발생하는 腸胃가 종적으로 유통되는 구

조인 것에 기인해 上下의 종적인 방향으로 운동 양

상이 나타난다. 

氣液 機轉의 呼吸 작용은 氣液의 虛實을 조절함

으로써 氣液의 원활한 소통과 풍부한 생성을 추구한

다. 呼 작용은 氣液이 외부의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는 일정한 목적성을 가지게 되어 일련의 흐름을 보

이며 외부로 소통되는 과정에 해당하며, 吸 작용은 

氣液이 내부의 필요에 따라 모여들어 하나의 구심점

을 형성하고 내부로 채워지는 과정에 해당한다.

공간적으로는 三焦를 중심으로 주된 작용이 나타

나며, 氣(氣液)가 三焦로 呼吸됨으로써 氣(氣液)의 

虛實이 表裏 사이에서 조절되며 氣의 순환과 유통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氣液이 裏에서 實하며 表에서 虛한 양

상이 나타날 경우, 氣液을 表로 보내는 것이 表裏 

虛實을 均適하게 하는 것이다. 三焦라는 비어있는 

공간에서 虛實이 교대함에 따라 表裏 사이에서 內外

의 방향으로 운동 양상이 나타난다.

② 氣液 機轉의 구체적 적용

『東醫壽世保元』「臟腑論」에서는 특히 氣液 機

轉이 三焦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화하였다. 氣液

에 해당하는 津膏油液, 神氣血精, 膩‧膜‧凝血‧凝精 등

의 실체적 개념을 설정하였고 이들이 몸에서 운용되

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前後 四海의 

개념을 도입하여 몸의 각 부위에 배속하였다. 그리

하여 이들 개념들을 이용하여 前後의 四海 사이에서 

氣液이 유통되는 과정을 상술하였다.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크게 두 방향의 氣液

의 흐름으로 나타난다. 津膏油液은 後面에 분포하던 

膩膜血精에 의해 滋養되는 肺脾肝腎의 ‘擁護’ 작용

으로 몸 前面의 四海에 위치하게 되며, 神氣血精은 

前面에 분포하던 津膏油液을 耳目鼻口가 ‘提出’함으

로써 형성되어 몸 後面의 四海에 위치하게 된다. 이

러한 두 가지 흐름을 氣液 機轉의 呼吸 작용으로 구

분해보면, 肺脾肝腎의 ‘擁護’는 吸 작용과 같은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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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며 耳目鼻口의 ‘提出’은 呼 작용과 같은 성

격을 보이는 것으로 앞에서 논의하였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대체로 背를 表 부위로, 

腹을 裏 부위로 인식하는데 이를 「臟腑論」에 나타

난 氣液의 呼吸 작용에 적용해볼 수 있다. 津膏油液

이 神氣血精으로 변화하여 後四海에 분포되는 작용

은 裏에서 表로 향하는 흐름인데, 이는 呼 작용에 

의한 것이다. 또, 膩膜血精이 肺脾肝腎을 滋養하고 

肺脾肝腎이 津膏油液의 海를 擁護함으로써 前四海를 

이루는 작용은 表에서 裏로 향하는 흐름83)인데, 이

는 吸 작용에 의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呼 작용에 

의하여 表 방향으로의 운동이 일어나고 吸 작용에 

의하여 裏 방향으로의 운동이 발생하는 경향을 파악

할 수 있다.

그런데 上記 呼吸의 과정의 성격을 단순히 氣液 

운동의 방향성만으로 규정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 과정에서 氣液의 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여 津膏油

液과 膩膜血精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惡惡之心에 의해 자기 자신

을 지키고자 하는 내적 지향과, 好善之心에 의해 公

的 세계를 추구하는 외적 지향에 의해 각 氣液의 성

격이 변화하고 결정되며, 이러한 성격의 차이는 前

後 四海에 머물게 되는 意慮操志와 神靈魂魄의 정신 

작용의 차이로 나타난다.84) 이와 같은 氣液의 질적

인 변화에 의해 氣液 機轉이 ‘四散之議像’을 드러내

는 목적이 실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水穀-氣液 機轉의 상호 관계

氣液 機轉과 水穀 機轉은 서로 상대되는 機轉으

로서 ‘體’에 있어서 두 가지는 서로 분명히 구분되

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발현되어 인간의 생

명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는 ‘用’의 차원으로 들어가

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상보적인 작용

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臟腑論」은 이제마가 水穀 機轉과 氣液 機轉에 

83) 실제로 “內以擁護”라고 표현하여 內部를 향하는 작용임을 

직접 언급했다.

84) 意慮操志는 외부의 사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성

격을 가지며 神靈魂魄은 公的인 세계를 지향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논하였다.

대한 이론적 구상이 완비된 상태에서 인체의 구체적

인 생리 활동 구조를 설계한 결과물로 보인다. 위에

서 말한 ‘用’의 차원을 충분히 고려한 체계이기에, 

「臟腑論」의 水穀-氣液 機轉에도 이러한 상호 작

용 양상이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臟腑論」에서는 공간적으로 腸胃와 三焦(四海)

를 구분했다. 이에 따라 각 공간에서 나타나는 주된 

水穀-氣液 機轉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水穀-氣液 機轉의 작용은 이러한 공간적 구분보

다 상위 차원에서 작용하는 것이므로, 공간적 구분

을 초월해 작용하게 된다. 즉, 腸胃가 비록 水穀 機

轉이 나타나는 중심적인 영역이지만 그 영역에 氣液 

機轉이 분명히 관여하고 있으며, 三焦(四海)는 비록 

氣液 機轉이 나타나는 중심적인 영역이지만 그 영역

에 水穀 機轉도 분명히 관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三焦(四海) 영역에서의 津膏油液과 膩膜

血精의 생성과정은 분명 일차적으로는 氣液 機轉의 

呼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그러한 氣液 機轉

에서도 전체적으로 水穀 機轉이 작용할 것은 이론적

으로 자명한 사실이 된다. 

氣液 機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溫熱凉寒 네 

종류의 氣로부터 네 종류의 氣液 機轉 계열(津-膩, 

膏-膜, 油-血, 液-精)이 발생한다. 이들 각 계열의 

寒熱과 溫涼의 성격에 따라 구분해보면, 水穀 機轉

의 작용을 강하게 받는 계열과 水穀 機轉의 작용을 

덜 받는 계열로 분화될 수 있다.

본래 溫氣와 凉氣로부터 시작되는 氣液 機轉 계

열(津-膩, 油-血)은 그 자체로 肝肺에 의해 주관되

므로 水穀 機轉의 영향력이 약하게 작용하지만, 熱

氣와 寒氣로부터 시작되는 氣液 機轉 계열(膏-膜, 

液-精)은 脾腎에 의하여 주관되는 영역이므로 脾腎

에 의한 水穀 機轉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것을 예

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熱氣와 寒氣에 의하여 시작되는 膏-液

과 膜-精의 계열에서는 氣液 機轉의 呼吸에 의하여 

氣液의 변화가 발생하면서도 水穀 機轉에 의한 升降

의 축이 강하게 구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한데, 腸胃에서의 溫氣와 凉

氣의 水穀之氣의 생성 과정에는 水穀 機轉의 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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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변화를 이끌지만, 이 경우에 肝肺의 呼吸 작용

이 이들에게 특히 강하게 작용할 것을 예상할 수 있

다.85)

요컨대 「臟腑論」에서는 腸胃와 三焦(三焦와 四

海)의 공간을 중심으로 水穀-氣液 機轉을 구체화하

고 있지만, 이러한 서술이 水穀-氣液 機轉 전체가 

공간적 조건에 종속되어 작용도 공간에 국한되어 있

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제마가 「臟腑論」에서 구체적으로 구성해낸 

인체의 생리 활동 구조를 온전히 인식하기 위해서

는, 水穀-氣液 機轉이라는 두 機轉으로 명확히 구분

되는 두 ‘계통’의 의미와 실제로 전신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水穀-氣液 機轉의 ‘작용’으로서의 의미, 그

리고 水穀-氣液 機轉이 주로 나타나는 영역을 구분

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특히 「臟腑論」과 같은 생리적 차원의 모델에서

는 이를 분절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계통’-‘작용’-‘공간’ 사이에서의 층차를 구

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실제 병

증에서는 이러한 층차가 혼융되어 나타날 것이기 때

문에, 水穀-氣液 機轉을 병증의 이해에 활용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최종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러한 다양한 층차들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선행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86)

이와 같은 水穀 機轉과 氣液 機轉의 상호 작용은 

「太陽人內觸小腸病論」에서 “水穀, 納於胃而脾衛之, 

85) 이러한 경향에 대해 이준희는 “각각 陽溫한 성격과 陰涼

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런 溫涼의 

차이를 과연 ‘水穀陽熱之氣’, ‘水穀陰寒之氣’ 등과 동일한 

寒熱의 차이로 평가하여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

가 있다.”, “그 반면에 溫氣와 凉氣는 그 寒熱의 속성이 

강하지 않으며, 실제 太陰太陽人 病理病證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이를 들어 구체적인 病證의 寒熱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여, 이들은 水穀 機

轉의 작용으로부터 나왔지만 氣液 機轉의 작용을 받게 됨

으로써 寒熱로 볼 수 없음을 지적했다.(이준희, 이의주, 

고병희.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 근거한 氣液代謝

와 太陰人 病理病證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12. 

24(4). p.7.)

86) 이를 위해서는 향후 「臟腑論」의 각 부분의 機轉에 대한 

복합적 차원에서의 水穀-氣液 機轉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出於大腸而腎衛之, 脾腎者, 出納水穀之府庫而迭爲補

瀉者也. 氣液, 呼於胃脘而肺衛之, 吸於小腸而肝衛之, 

肺肝者, 呼吸氣液之門戶而迭爲進退者也.”87)라고 한 

것에서 명확히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88)

5. 太陰人 病證 분석에의 氣液 機轉 적용 

가능성

氣液 機轉은 주로 太陰人과 太陽人의 병리적 변

화를 이해하는 데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太陰人

과 太陽人은 肝大而肺小, 肺大而肝小의 臟局 大小로 

구분된다.89) 이러한 臟局의 偏差가 존재하므로 肝과 

肺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呼吸 작용에서도 자연히 偏

差가 발생한다.90)

87)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722.

88) 본 연구에서는 津膏油液과 膩膜血精을 모두 氣液 機轉에 

속하는 ‘氣液’의 실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준희는 水

穀과 氣液의 구분에 대해 ‘溫氣, 凉氣와 그로부터 생성되

는 津, 膩, 油, 血’을 ‘氣液之氣’으로 보았으며 ‘熱氣와 寒

氣와 그로부터 생성되는 膏, 膜, 液, 精’을 ‘水穀之氣’로 

설정했다. 이러한 개념 설정에서 출발하여 胃脘과 小腸이 

주체적으로 呼吸 작용을 수행하여 氣液을 분포시키는 것

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氣液之氣’라는 특유의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氣液’의 문제를 ‘氣

液 機轉’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방향과 차이

를 보인다. 참조할만한 견해이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溫氣와 凉氣는 모두 水穀之氣와 구별되는 氣液之氣이며, 

상대적으로 輕淸한 속성의 것이 溫氣이고, 상대적으로 平

淡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 凉氣이다. …… 胃脘의 輕淸한 

氣液 생성이 胃脘에서의 呼散의 의미를, 小腸의 平淡한 

氣液 생성이 小腸에서의 吸聚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겠다. …… 溫氣로부터 변환되는 津, 神(膩) 등

과, 凉氣로부터 변환되는 油, 血 등도 같은 속성을 가진 

것들로 볼 수 있다. …… 胃脘의 呼散 기능은 輕淸한 氣

液을 생성하고 인체의 上, 外로 분포시키는 것으로, 小腸

의 吸聚 기능은 平淡한 氣液을 생성하고, 인체의 下, 內로 

분포시키는 것으로 그 의미를 요약할 수 있겠다.”(이준희, 

이의주, 고병희.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 근거한 

氣液代謝와 太陰人 病理病證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12. 24(4). p.7.)

89)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637. “人禀臟理, 有四不同, 肺大而

肝小者, 名曰太陽人, 肝大而肺小者, 名曰太陰人, …… ”(四

端論)

90) 마찬가지로 水穀 機轉은 脾腎의 偏差에 의해 정의되는 少

陽人, 少陰人의 병리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 주로 활용

될 수 있다. 氣液을 太陰人 및 太陽人에, 水穀을 少陰人 

및 少陽人에 관련짓는 것은 송일병, 이준희 등의 기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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呼吸 작용에 의하여 氣液 機轉이 작동하므로, 呼

吸의 偏差가 존재한다는 것은 氣液의 편차가 존재하

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氣液의 偏差가 적절히 해

소되지 못함으로써 氣液 機轉에 의한 病理적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太陰人과 太陽人의 병증은 

氣液 機轉이 중심이 됨을 알 수 있다.

물론 太陰人과 太陽人에게 肝肺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脾腎에 의한 水穀 機轉 역시 이상이 

생길 수 있으며, 肝肺에서 파급된 病理 機轉이 脾腎

의 水穀 機轉에 미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太陰人과 太陽人에서는 肝肺가 臟局의 주

축이 되기 때문에 모든 생리적, 病理적 변화 양상에 

氣液 機轉이 우선적으로 작용함으로써 水穀 機轉의 

변화를 이끌게 된다. 그래서 太陰人과 太陽人의 病

理적 변화도 또한 氣液 機轉이 중심축이 된다. 만약 

위와 같이 太陰人과 太陽人의 水穀 시스템에서 문제

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표면적인 것으

로, 선행되는 근본 요인은 氣液 시스템에 있다고 보

는 것이 합리적이다.

1) 呼吸의 偏差에 따른 太陰人 病理 발현

太陰人의 肝大而肺小한 臟局에 의하여 肺에 의한 

呼 작용은 肺小로 인하여 不及하게 나타나고 肝에 

의한 吸 작용은 肝大로 인하여 太過한 양상으로 나

타난다.

이러한 일반적인 呼吸의 편차를 극복하면서 살아

가면 無病한 상태가 유지되는데, 편차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방해받거나 스스로 이를 포기할 경우 病理機

轉이 발현되어 呼不及과 吸太過의 呼吸의 偏差가 심

화된다. 그리고 呼不及과 吸太過의 두 가지 機轉에 

의하여 병증이 발현된다.

그런데 肝大而肺小의 臟局에 바탕을 둔 동일한 

太陰人 집단 내에서도 평소 ‘상대적으로’ 肝의 활용

에 중심을 두는 경향과 肺의 활용에 중심을 두는 경

향이 존재한다는 이론적 추론이 가능하다. 물론 太

陰人이 타고난 肝大而肺小의 臟局을 거스를 수 없으

므로 어느 太陰人이든 본질적으로 肝의 활용이 肺의 

활용보다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역시 거스를 수 

구에서 이미 제시된 바이다.

없는 이치이나, 太陰人 내에서는 이러한 상대적인 

경향성을 구분하는 작업이 가능하다.

또한 病理적인 면에서도 呼不及과 吸太過의 두 

가지 病理 機轉이 존재한다. 病理적 변화 과정에 들

어설 경우에도 평소의 肝肺의 경향성에 좀 더 부합

하는 機轉이 존재하므로, 발병 시에는 해당 機轉과 

관련된 증후들이 중심적으로 나타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肝의 활용에 중심을 두는 경향의 太陰人은 발병

하였을 경우 吸太過의 病理 機轉이 중심이 될 것으

로 추론되며, 肺의 활용에 중심을 두는 경향의 太陰

人은 발병하였을 경우 呼不及의 病理 機轉이 중심이 

될 것으로 추론된다. 본래 자신이 살아가는 경향성

이 있다는 것은 그러한 경향성에 자신의 精氣가 나

타나고 있는 것이므로, 病理機轉이 발생할 경우 精

氣가 지키고 있는 곳으로부터 병이 시작된다. 이와 

같이 발병 면에서도 경향성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

다.

(1) 呼不及

肺의 활용에 중심을 두는 경향의 太陰人이 존재

한다. 이 太陰人은 본래 太陰人의 약점인 肺小를 극

복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평소의 삶이 이루어진다. 

肺小는 呼 작용의 不及을 나타내는데, 이 경향성은 

肺의 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不及한 呼 작용을 즉각

적으로 보완함으로써 呼吸의 偏差를 극복하고자 한

다.

氣液 機轉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의 太陰人은 太

陰人 중에서 呼 작용의 이치인 ‘應對’의 이치를 비

교적 잘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吸 작용의 

이치인 ‘致來’의 이치를 지나치게 추구하지 않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肝의 활용에 중심을 두는 경향의 

太陰人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외부의 요구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하려 하며, 무엇인

가를 강하게 옹호하여 굳이 스스로의 세력을 강하게 

만드는 경향이 짙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경향의 太陰人의 病理 機轉은 呼不及에서 

시작될 것이다. 평소 肺의 활용에 중심을 두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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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病理 상황이 시작하는 지점도 肺의 작용이 된다.

呼不及은 ‘應對’의 이치가 잘 발휘되지 않는 것이

니 외부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 것이

다. 太陰人에게서 외부의 요구란 人事 면에서는 事

務가 잘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勞心焦思91), 

怯心92)와 같은 것이며 의학적으로는 외부 邪氣의 

침입93)과 같은 상황에 해당할 것이다.

氣液 機轉 상으로는 氣液을 외부로 하나의 흐름

을 만들어 보내어 소통하는 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니, 氣液이 외부로 보내지는 과정에서 

소통이 정체되는 현상에 의해 氣液이 중간에 凝滯될 

것이다. 주로 三焦의 表 부위에서 氣液이 虛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관련된 증후가 발생할 것으로 추

측된다. 

(2) 吸太過

반면, 肝의 활용에 중심을 두는 경향의 太陰人도 

존재한다. 이 太陰人은 본래 太陰人의 강점인 肝大

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삶이 이루어진다. 肝

大는 吸 작용의 太過를 나타내는데, 이 경향성은 강

하게 타고난 肝의 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太過한 吸 

작용을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기반을 마련하

고 不及한 肺의 呼 작용은 吸에 의해 마련된 기반 

위에서 발휘하여 肺의 활용에는 만전을 기함으로써 

呼吸의 偏差를 극복하고자 한다.

氣液 機轉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의 太陰人은 太

91) 예를 들면, 太陰人 長感病의 원인을 “此證原委, 勞心焦思

之餘, 胃脘衰弱而表局虛薄,……”이라 말한 것이 있다.(전

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

울. 集文堂. 2006. p.706.)

92) 「四象人辨證論」에서는 “太陰人, 恒有怯心, 怯心寧靜, 則

居之安, 資之深而造於道也. 怯心益多, 則放心桎梏而物化之

也. 若怯心至於怕心, 則大病作而怔忡也, 怔忡者, 太陰人病

之重證也.”와 같이 말하여, 怯心이 怔忡과 같은 重證을 유

발한다고 하고, “察於外而恒寧靜怯心”해야 한다고 하였다. 

太陰人에게 ‘察於外’는 事務를 살피는 것이다.(전국 한의

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

文堂. 2006. p.730, 731.)

93) 예를 들면, 太陰人 背顀表病에서 “此卽, 太陰人, 傷寒, 背

顀表病輕證也.”라고 하여 傷寒임을 직접 언급한 것, 또 長

感病에서 “不勝寒而外被寒邪所圍”와 같이 寒邪를 언급한 

것이 있다.(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705, 706.)

陰人 중에서 吸 작용의 이치인 ‘致來’의 이치를 강

하게 추구하며, 呼 작용의 이치인 ‘應對’의 이치는 

신중하게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肺의 활용에 

중심을 두는 경향의 太陰人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

으로 자신을 강하게 옹호하여 스스로에게 오게 하여 

세력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외부의 요구에 대해서

는 필요에 따라서만 대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의 太陰人의 病理 機轉은 吸太過에서 

시작될 것이다. 평소 肝의 활용에 중심을 두기 때문

에 病理 상황이 시작하는 지점도 肝의 작용이 된다.

吸太過는 ‘致來’의 이치를 과도하게 활용하는 것

이니 자신의 기반이 되는 주장이나 내부의 주장이나 

필요성에 대한 옹호가 과도하여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스스로에게 끌어 오는 것이다. 지나치게 자신

의 기반을 확보하고 지키는 데에 주력하다보면 오히

려 외부에 ‘應對’해야 하는 경우에도 제대로 應對하

지 못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요구한 본질에서 벗어

나 꾸며진 모습으로 헛된 應對94)를 하기도 한다. 太

陰人에게 내부에 대한 옹호가 과도한 것은 慾心95)

이 되며, 樂情의 浪發에 의한 侈樂無厭96)과 같은 것

이 있다.

氣液 機轉 상으로는 氣液을 내부의 구심점으로 

모여들어 채워지는 흐름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이

니, 氣液이 내부에 과도하게 몰리면서 쌓이게 될 것

이다. 주로 三焦의 裏 부위에서 氣液이 實해지는 현

상이 발생하여, 관련된 증후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

된다.

94) 백유상. 天人性命에 따른 四象體質間 비교 연구. 대한한

의학원전학회지. 2004. 17(1). p.53. “太陰人의 경우에는 

이치에 밝지 못하여 事務를 행하는데 민첩하지 못한데, 

반대급부로 밖으로 자신의 장점을 내세워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외면적 侈飾에 힘쓰게 된다. 곧 內守에 중심을 두

다가 外勝을 하려다 나오는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이 侈

心이니 이 侈心이 없어지면 萬人의 마음을 복종시킬 수 

있는 명실상부한 大人의 威儀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95) 「四端論」에서 “棄仁而極慾者, 名曰貪人”이라고 한 것은 

太陰人에 해당한다.(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2006. p.637.)   

96) 예를 들면 太陰人 燥熱病의 원인을 “此病原委, 侈樂無厭, 

慾火外馳, 肝熱大盛, 肺燥太枯之故也.”라고 말한 것이 있

다.(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改訂增補 四象醫

學. 서울. 集文堂. 2006. p.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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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結  論

본 연구에서는 ‘氣液’ 개념과 ‘氣液 機轉’의 개념

을 설정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이제마가 저술한 문

헌상에 언급된 氣液에 관련된 논설들을 모두 모아 

고찰하는 방법으로 이 주제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제마의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東武遺

稿』, 『東醫壽世保元』을 중심적인 텍스트로 삼아 

고찰하였다. 

1. ‘水穀-氣液 機轉’은 본 연구에서 새로이 제안

한 개념이다. 개념을 새로이 제안하게 된 동

기는, 水穀-氣液이 운영되는 機轉은 기존에 

논의되었던 ‘대사(代謝, metabolism)’, ‘氣液之

氣病證’과 같은 개념보다 좀 더 근본적인 차

원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病機’에 대

한 논의에 앞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2. 이제마의 ‘氣液’은 四象醫學 수립의 최초 설계 

단계에서부터 함께 설정된 개념이었다. 초기 

『草本卷』에서 이루어진 肺脾肝腎의 기능에 

대한 추상으로부터 출발하여 腸胃-三焦, 出納

-散充 개념들과의 결합을 통해 최초의 水穀-

氣液 機轉의 원형이 제시되었다. 『東武遺稿』

에서는 水穀-氣液이 운영되는 작용인 出納-呼

吸에 대하여 개념의 심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이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出納-呼吸 작용의 

의미를 이해하는 폭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최

종적으로 『東醫壽世保元』「臟腑論」에서는 

구체적인 水穀-氣液의 매개물들의 작용 機轉

을 구성함으로써 인체의 생리에 대해 조밀하

게 설명해 내었는데, 그 안에 녹아있는 水穀-

氣液 機轉의 함의들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형성 과정에서 水穀-氣液 機轉의 핵심 

기조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水穀 機轉은 누구나 동일한 몸을 구성하는 일

반적인 요소들을 온전히 구비하여 完整性을 

유지하는 목적을 지닌다. 외부로 표현되는 개

별적 議像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선적으로 몸

이 갖추어야 할 질적인 요소들을 빠짐없이 갖

추는 데에 주안점을 둔 작용이라고 볼 수 있

다.

氣液 機轉은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알맞은 모습

을 분파시켜 드러나게 하는 목적을 지닌다. 질적인 

요소에 대한 확충보다는, 갖추고 있는 요소들을 주

체적으로 제어하여 활용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 작용

이라고 볼 수 있다.

4. 『東醫壽世保元』「臟腑論」의 氣液 機轉은 

肺脾肝腎에 의한 津膏油液의 생성과 耳目鼻

口에 의한 神氣血精의 생성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주로 擁護 작용에 의하여 발

생하여 吸 작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후자는 주로 提出 작용에 의하여 발

생하여 呼 작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氣液 機轉의 呼와 吸의 

과정으로 대비되고 있는데, 이는 氣液의 表裏

로의 공간적 분포가 나타나는 것이며, 그 과

정은 단순한 이동 과정이 아니라 氣液 자체

의 질적인 변화가 수반되는 복합적인 과정이

다. 

5. 水穀-氣液 機轉에는 ‘계통’-‘작용’-‘공간’의 층

차가 존재한다. 이제마가 「臟腑論」에서 구체

적으로 구성해낸 인체의 생리 활동 구조를 온

전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水穀-氣液 機轉이라

는 두 機轉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두 ‘계통’의 

의미와 실제로 전신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水

穀-氣液 機轉의 ‘작용’으로서의 의미, 그리고 

水穀-氣液 機轉이 주로 나타나는 영역을 구분

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구분하여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6. 氣液 機轉은 주로 太陰人과 太陽人의 병증을 

이해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으며, 水穀 機轉

은 주로 少陰人과 少陽人의 병증을 이해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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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太陰人에서 呼散과 吸聚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경우에 나타날 문제들에 대해서 예

상해보았다. 肝大肺小의 臟局에 따라 肝에 중

점을 두는 경향성, 肺에 중점을 두는 경향성, 

두 가지 경향성을 분리하였다.

   肺의 활용에 중심을 두는 경향에서는 氣液이 

외부로 보내지는 과정에서 소통이 정체되는 

현상에 의해 氣液이 중간에 凝滯될 것이다. 

주로 三焦의 表 부위에서 氣液이 實해지는 현

상이 발생하여, 관련된 증후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된다. 

   肝의 활용에 중심을 두는 경향에서는 氣液이 

내부에 과도하게 몰리면서 쌓이게 될 것이다. 

주로 三焦의 表 부위에서 氣液이 實해지는 현

상이 발생하여, 증후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된

다.

금번 연구는 氣液 機轉의 개념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최

종적으로 실체적 병증을 분석하는 단계에 도달하기 

위한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의미를 부

여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氣液 機轉 

발현 경향성을 토대로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太陰人 병증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

다. 한편으로는 본 연구와 같은 기초적인 연구에도 

지속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氣液 機轉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개별적 형

증들, 주요 病理 지표 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

한 太陰人 병증 연구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궁극

적으로는 用藥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현실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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